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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지니는 전승현장의 성격 및 서사문학적 특

성을 고찰함으로써 이 설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는 제주도의 ‘부대각’이라는 장수에 관한 설화로서 아기장수 설화의 독특한 변

이형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부대각 설화의 양상을 총괄하여 분류하였다.연구자가

채록한 새 자료 10편을 합하여 총 38편의 부대각 설화를 정리하고 그 중 아기

장수 유형 22편을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Ⅱ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전승되는 전승현장의 특성을 전승자

집단의 양상과 전승자 집단의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는 본풀이와 전설의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전승되는데,본풀이는 심방과

집안 공동체의 전승이며 전설은 구좌읍(舊左邑)의 마을 공동체 및 제주부씨(濟

州夫氏)라는 가문 공동체의 전승이다.심방은 본풀이의 전문적인 연행자로서 계

보 및 소속 지역,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보유한 사설이 달라진다.집안 공동체

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씨족 집단으로,생활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며 여성 중심

적이고 조상신에 대한 신앙을 공유한다.한편 마을 공동체와 가문 공동체는 남

성 중심적이며 집단의 대표가 전승을 이끌어나간다는 특징이 있다.이와 같은

전승 집단들은 모두 역사 전수 의식을 강하게 지니며 부대각 설화를 통하여 전

승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성을 인물 ․ 구조 ․

갈래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해 보았다.1절에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

였다.먼저 아기장수가 ‘살해된 아기장수’,‘살아남은 아기장수’,‘달아난 아기장

수’,‘영웅이 된 아기장수’의 네 가지 형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형상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승자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그 다음으로 부대각의 적대자가 중앙 권력으

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밝혔다.중앙 권력은 폭력적인 국가 체제이자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거부하는 유교식 통치 체제를 상징한다.따라서 부대각은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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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항거하는 제주도의 영웅이자 무속 신앙으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정신적

뿌리를 상징하게 된다.

2절에서는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우선 부대각 설화에서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제주와 한양을 왕복하는 공간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주는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한양은 성취의 공간으로 형상화되

는데,이를 통하여 지배체제의 속성 및 주변부로서의 제주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한편,부대각은 공격 대상을 한양의 조정이 아니라 ‘대국’으로 간접화시키

고 있는데,이를 통하여 중층화된 대립 구조가 형성된다.여기에는 대국에 맞서

는 한양의 욕망을 대리해 성취시켜 주면서 동시에 제주가 지닌 한양 극복의 욕

망을 우회적으로 성취하려는 구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3절에서는 갈래의 특성을 논하였다.먼저 부대각 신화와 부대각 전설의 상호

성을 살펴보았다.부대각 신화는 전설의 신화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자아와 세

계의 역설적 관계를 통하여 신화적 성격을 획득한다.그리고 이러한 신화적 성

격은 다시 부대각 전설에 영향을 준다.다음으로 부대각 설화가 송당계 본풀이

로 대표되는 제주도 당신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살폈다.이를 통하

여 부대각 설화는 송당계 본풀이와 영웅적 형상 및 ‘무쇠석갑’화소를 공유하면

서도 이를 변형하여 창조적인 해결책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부대각 설화,아기장수,제주 영웅,민중영웅,조상신본풀이

학 번 :201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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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 목적 및 연구사

본고는 제주도의 ‘부대각 설화’중 아기장수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전승

현장의 성격 및 서사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이 설화가 지닌 의미를 밝히는 것

을 목표로 한다.이 과정을 통해 아기장수 설화의 독특한 변이 양상과 여기서

드러나는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대각 설화는 부씨 성을 지닌 장수에 관한 설화로서 아기장수,장사,오뉘힘

내기 등 다양한 서사 유형으로 전승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 갈래 또한

신화와 전설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전승

을 보이는 유형이 바로 아기장수 유형이다.이 유형은 아기장수 설화의 화소 및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변이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부대각 설화는 아기장수 설화의 한 사례로서 거시적으로만 다뤄져

왔으며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아기장수 설화에 관한 초기 연

구는 형식주의적 ․ 구조주의적 분석이 중심이 되었는데,최래옥은 최초로 아기

장수 전설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자료를 직접 채록하고 그 공통된 서

사 구조를 도출하였고1)조동일은 문학사를 서술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국신

화,서사무가,고전소설,신소설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중영웅이야기의 구

조를 제시하면서 아기장수 전설은 이러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설

유형이라 주장하였다.2)더 나아가 천혜숙은 박혁거세 신화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면서 아기장수 전설이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였다.3)이러한

1)최래옥,「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11,민

속학회,1979;최래옥,『한국구비설화의 연구』,일조각,1981.

2)조동일,『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1980;조동일,「영웅이야기의 유형 :분류 방법 모

색을 위한 시도」,『구비문학』5,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1981;조동일,『민중

영웅이야기』,문예출판사,1992.

3)천혜숙,「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계명대 박사학위논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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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적 업적들은 아기장수 설화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특히 그 비극적 결말의

의미를 문학사 및 문학의 제 갈래와의 연관 속에서 거시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한편으로 작품 내의 공통된 구조 분석에만 치중하여 그 구조에

부합되지 않는 특성은 배제되었고 전승의 구체적인 역사적 ․ 사회적 맥락 또

한 간과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역사적 ․ 사회적 의미에 주목한 연구들을 통하여 ‘민중’들의 이야기로

서 아기장수 설화가 조명되었는데4)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구조주의적 연구에

서 미흡했던 사회 현실의 맥락들을 여실히 다루었다는 강점이 있었으나 지배체

제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소 획일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아기장수 설화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

은 연구 범위를 특정 지역의 설화로 한정시켜 지역사 및 지리적 ·문화적 특성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5)이 또한 결국 해

당 지역민을 ‘민중’이라는 하나의 거대집단으로 상정하고 지배집단에 대한 이들

의 저항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임재해는 이러한 구조주의적 연구 및 민중론적 연구에서 도외시해 온 연행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현장론적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연구자가 현장에 밀

착되어 향유자의 의식의 내부로 들어가 해당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4)강진옥,「한국 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1981;

하창수,「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기능」,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1;장장식,「아기

장수전설의 의미와 기능」,『국제어문』5,국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4.;조동일,『설

화와 민중의식』,정음사 1985;신동흔,「아기장수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고전문

학연구』5,한국고전문학연구회,1990;이경엽,「장수전설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조동일,위의 책,1992;김수업,「아기장수이야기

연구」,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임철호,『설화와 민중』,전주대학교출판부,

1995; 이미령,「아기장수이야기 연구 :집과 힘의 관계구조와 문화적 의미해석을 중심으

로」,계명대학교,1996;강유리,「<아기장수>설화 연구 :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

서」,『한국고전연구』2,한국고전연구학회,1996.

5)현길언,『제주도의 장수 설화』,홍성사,1981;부양숙,「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

『백록어문』2,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1987;강봉근,「중국 조선족 설화

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 양상」,『한국언어문학』52,한국언어문학회,2004;박

종수,「용인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인물설화의 양상」,『인문사회논총』15,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2008;권도경,「호남지역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코기토』64,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2008;도영록,「「아기장

수 전설」연구 :거창 「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계명대 석사학위논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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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였다.6)이는 연행 현장의 요건에 따라 매순간 새롭게 변형되는 설화의

본질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자료 분석의 명확한 방법론이 부재

하여 실제로는 구조주의적 방법론 및 민중론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편 김영희는 ‘전승력’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구조주의적 연구를 비판하고

현장론적 방법과 해석학적 방법을 결합해서 전승의 역동성을 고려한 연구를 시

도하였다.즉,각편을 하나의 고정적인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속 지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과 ‘변화 지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구분함으로써,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승의 시간성을 고려한

연구를 행하였다.7)이는 기존 연구방법론들의 한계를 적실하게 지적하고,이를

넘어서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지속 지향’과

‘변화 지향’이 본래 전승현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에 의해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

하고 연구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제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수 없었

다는 아쉬움을 남겼다.그러나 김영희는 이후 특정한 연행 주체,마을 단위의

이야기판 등으로 연구대상을 미시화하고 면밀한 현지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지속

지향’과 ‘변화 지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8)

이와 같이 설화는 본질적으로 전승현장의 역동성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이 발

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질적인 틈들을 발견해 내고 그 의미를 추론해

내는 세밀하고 입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기장수 설화에

6)임재해,『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지식산업사,1991.

7)김영희,「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서사적 특성과 전승 의미를 중심으로」,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8)이에 따르면 ‘연행 주체’는 동질적인 집단이나 개인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내부

에 수많은 이질적인 틈이 존재하는데,연행자의 연행 동기와 권력 관계,연행 태도와 연

행 목록 등 연행의 다양한 층위에서 이러한 이질성이 발생한다.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특

별한 권위를 부여받아 공식적이고 지속 지향적인 연행을 하는 이야기꾼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승인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연행 능력을 표출하

기 위하여 단독적이고 변화 지향적인 연행을 하는 이야기꾼이 있다.김영희,「구전이야

기 연행과 공동체 경계의 재구성」,『동양고전연구』42,동양고전학회,2011;김영희,

「마을 지형 및 지명 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탐구」,『비교민속학』46,비교민속학회,

2011;김영희,「구술 전승 현장 분석의 시각 전환을 위한 시론 -‘연행 주체’는 누구인

가」,조동일 외,『구비문학의 연행양상』,민속원,2011;김영희,「‘남성 토박이 이야기

꾼’의 범주 구성과 이질화 양상 연구」,김기옥 외,『이야기꾼과 이야기의 세계』,민속

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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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구비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활발하게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

구 대상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전승 집단의 실상에 접근하여 그 전승 의미를 다

각적으로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이는 전승 집단에 관한 면밀한 현지조사가 부

족하여 하나의 유형 내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변형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전

승현장과 전승의 서사적 특성에 관한 정치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첫째,현지조

사를 통해 부대각 설화를 채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현재까지 부대각 설화 연

구가 부재한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부대각 설화의

전승 지역을 현지조사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채록 및 정리하고자 한다.둘째,

최근의 현장론적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연행 주체와 이야기판 등 구체적인

전승현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이 과정에서 이 설화가 연행되는 현장의

역동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앞서 분석한 전승현장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설화에 드러나는 서사적 특성을 인물 ․ 구조 ․ 갈래

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여기에서는 구조주의적 방법을 수용하되

하나의 유형구조를 상정하여 각편들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각편이 다양하

게 변형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즉,부대각 설화는 아기장수 설화를

어떤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그 변형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대각 설화의 특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아

기장수 설화가 갖는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파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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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자료

부대각에 관한 설화는 현재 총 38편이 채록되었다.이 중 27편은 기존의 문헌

자료에 남아있는 것이며 10편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직접 채록한 것이다.그리고

38편 중 아기장수 유형의 부대각 설화는 총 22편에 해당된다.본고에서는 이 22

편을 논의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부대각 설화 내에서 아기장수형 설화가 차지하는 위치

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대각 설화를 총괄 및 정리해 보고자 한다.현재까지 채록

된 부대각 설화는 총 38편으로,기존의 문헌 자료와 필자가 채록한 자료를 모두

합한 것이다.참고한 문헌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고순안 심방 본풀이』(허남춘 외 8인 편저,보고사,2013).

ⓑ 『國文學報』9(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88).

ⓒ 『白鹿語文』1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1995).

ⓓ 『白鹿語文』24(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2008).

ⓔ 『神들의 故鄕』(고대경,중명,1997).

ⓕ 『양창보 심방 본풀이』(허남춘 외 9인 편저,보고사,2010).

ⓖ 『월간관광제주』29(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월간관광제주사,1987).

ⓗ 『월간관광제주』30(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월간관광제주사,1987).

ⓘ 『월간관광제주』31(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월간관광제주사,1987).

ⓙ 『제주민속유적』(제주도문화체육과 편,제주도 ,1997).

ⓚ 『濟州 說話集成』(金榮敦 ․ 玄容駿 ․ 玄吉彦,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5).

ⓛ 『제주도전설』 (현용준,서문당,1996).

ⓜ 『濟州道 傳說誌』(濟州道文化公報擔當官室 編,濟州道,1985).

ⓝ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보고사,2006).

ⓞ 『濟州의 人脈』,강용삼,泰光文化社,1980).

ⓟ 『耽羅遺史』(탐라유사편집위원회,夫氏門中會總本部,1988).

ⓠ 『坪代里』(제주도.북제주군 ․ 평대리지편집위원회,평대리지편집위원회,

1990).



- 6 -

번

호
유형 갈래 제목 채록 지역

채록

날짜
연행자 출처

1
아기

장수

조상신

본풀이
부대각본 제주시 용담동

2003.

2.6.

양창보

(남,71)
ⓝ

2 상동 상동
부데각

본풀이
제주대학교

2010.

1.15.
상동 ⓕ

3 상동

조상신

본풀이

설명

부대각 제주시 삼도1동
2013.

2.19.
상동

필자

채록본

4 상동 상동 부대각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13.

2.19.

고산옥

(여,61)
상동

5

아기

장수

․

오뉘힘

내기

조상신

본풀이

펭데

부데각

하르방

본풀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11.

1.24.

고순안

(여,65)
ⓐ

6 상동

조상신

본풀이

설명

평대

부대각

하르방

상동
2013.

2.20.
상동

필자

채록본

ⓡ 『한국구비문학대계』9-1(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9-2(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9-3(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

ⓤ 「평대리 부시흥 망사비」9)

자료의 유형 및 갈래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9)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본고 <부록>에

전문을 수록해 두었다.

10)[각편 7]과 [각편 16]의 합본으로 보임.



- 7 -

번

호
유형 갈래 제목 채록 지역

채록

날짜
연행자 출처

7
아기

장수
전설

평대

부대각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959.

8.
김우현(남) ⓛ

8 상동 상동 부대각 (1) 상동
2007.

8.5.

김형주

(남,70)
ⓓ

9 상동 상동 부대각 (2) 상동 상동
부소윤

(남,73)
상동

10 상동 상동
부대각

전설
상동

2013.

2.20.

김성하

(남,79)

이규경

(남,77)

평대 노인

(미상)

필자

채록본

11 상동 상동
부대각

(1)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94.

7.30.

고상옥

(남,70)
ⓒ

12 상동 상동 부대각 (2) 상동
1994.

7.31.

한복녀

(여,67)
상동

13 상동 상동
부대각과

범천총
상동

2014.

1.26.

오문봉

(남,83)

필자

채록본

14 상동 상동
날개 돋힌

부대각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983

박인주

(남,64)
ⓜ

15 상동 상동 부대각 제주시 구좌읍 미상 미상 ⓔ

16 상동 상동

통정대부

만호

부시흥

미상 미상 미상 ⓟ

17 상동 상동 부대각 미상 미상 미상 ⓠ10)

18 상동 상동 무제 미상 미상
부대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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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유형 갈래 제목 채록 지역

채록

날짜
연행자 출처

19 상동 상동 부대각 (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13.

2.13.

부봉룡

(남,75)

필자

채록본

20 상동 상동 부대각 (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1 상동 상동

평대리

부시흥

망사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미상

평대리

부씨종친회
ⓤ

22 상동 상동 부대각 상동 미상
부순언

(남)

제주특

별자치

도

23 장사 상동
부대각

형제
제주시 오라동

1980.

12.3.

양구협

(남,71)
ⓢ

24 상동 상동

부대각과

힘센

쌀장수

서귀포시

중문동

1981.

5.16.

김재현

(남,85)
ⓣ

25 상동 상동
심돌

부대각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981.

5.17

송지준

(남,83)
상동

26 상동 상동 상동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75.

2.28.

양기빈

(남,69)
ⓛ

2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81.

1.28.
상동 ⓚ

28 상동 상동
괭이 편

부천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87

부용지

(1892년생)
ⓖ

29 상동 상동
부천총

이야기 (2)
상동 상동 상동 ⓗ

30 상동 상동
소도둑과

부천총
상동 상동 상동 ⓘ

31 상동 상동
부천총과

황세왓
상동 상동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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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유형 갈래 제목 채록 지역

채록

날짜
연행자 출처

32 상동 상동
장사

이야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87.

7.27

～30.

홍춘송

(남,67)
ⓑ

33
오뉘힘

내기
상동

부대각

남매
제주시 오라동

1980.

11.23.

송기조

(남,74)
ⓢ

34
과거

급제

조상신

본풀이

하도

부데각

하르방

본풀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11.

1.24.

고순안

(여,65)
ⓐ

35
원사

(怨死)

조상신

본풀이

설명

하도

부대각

하르방

상동
2013.

2.20.
상동

필자

채록본

36 상동

당신

본풀이

설명

시흥

본향당

유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94.

9～11

.

현금순

(여,59)
ⓙ

37
여걸

(女傑)
전설

시흥리

부대각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014.

1.26.

현무행

(남,77)

필자

채록본

3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부종식

(남,83)
상동

[표 3] 부대각 설화의 개관

위의 [표 2]와 같이 부대각 설화는 그 내용에 따라 아기장수 유형,장사 유형,

오뉘힘내기 유형,과거 급제 유형,원사(怨死)유형,여걸(女傑)유형의 여섯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우선,본고의 연구 대상인 아기장수 유형은 22개

의 각편이 채록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이들은 특히 선행연구에서 ‘날

개’유형11)으로 분류된 것으로,부대각이 날개 달린 아이로 태어나 그 능력으로

11)아기장수 설화 연구의 선편을 잡은 최래옥 이래 아기장수 설화는 ‘날개’유형과 ‘곡물’유

형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왔다.날개 유형은 아기장수가 날개가 달린 채 태어나 비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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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갈래를 살펴보면 신화

와 전설을 넘나드는 전승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채록이 가능

한 유형이었다.그리고 이 중에서 2편(#5,#6)은 오뉘힘내기 유형과 혼합형으로

서 독특한 서사적 변형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많은 각편이 전승되고 있는 것은 장사 유형12)으로,모두 10편이며

전설로만 전승된다.그런데 2013년 2월에서 2014년 1월에 걸친 필자의 현지조사

에서는 연행자를 찾을 수 없어 전승의 맥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이 유형

에서 부대각은 날개 달린 장수가 아니라 힘 센 장사로 등장한다.주로 부대각의

큰 힘을 증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막산이,정훈도,오찰방 등 여타의 제

주 장사 전설에서 나오는 화소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오뉘힘내기 유형 세 편이 발견된다.이는 부대각보다 부대각의 누

이가 힘이 더 세서 누이가 부대각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내용으로,앞서 살핀 바

와 같이 두 편은 아기장수 유형과 혼합형이기 때문에 오뉘힘내기 유형만 단독

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한 편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급제 유형과 원사 유형은 모두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13)이다.#34는 부대각이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에 입도하는 내용으

로 되어 있어 조상신본풀이 중 ‘홍부일월’14)을 모시는 본풀이들과 상당히 유사

한 형태를 보인다.#35,#36은 조상신본풀이에서 여성주인공에게 신이 내려 억울

죽음을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곡물 유형은 아기장수가 곡물을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

갔다가 관군 등에 의해 살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최래옥,앞의 논문,1979.

12)제주도의 장수에 관한 이야기는 보통 날개가 달려 태어난 ‘아기장수’와 날개 없이 힘만

센 ‘장사’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현길언은 ‘장수 설화’안에 ‘아기장수’유형과 ‘장사’

유형이 속한다고 보고 이들을 나누어 분석하였다.허춘 또한 제주도의 인물전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수(장사)’설화를 들고,여기에 날개가 달려서 태어난 ‘아

기장수’와 힘이 센 ‘장사’가 속한다고 보았다.현길언,『제주도의 장수설화』,홍성사,

1981;허춘,「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제주도연구』16,1999.

13)김헌선은 조상신본풀이의 유형을 ‘남녀 이합 ․ 애정담 유형’,‘강신 ․ 원사 유형’,‘과거

급제/벼슬살이/직업유형’,‘부군칠성 유형’,‘아기장수전설유형’,‘영감(도채비)유형’으로 분

류한 바 있다.[표 1]에서 34～36번 각편은 조상신본풀이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서사 내용

을 가지고 있어 이 분류를 참고하여 유형을 명명하였다.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보고사,2006,137～145면.

14)홍부일월[紅牌日月]은 벼슬을 했던 혈연조상을 뜻한다.현용준,『제주도 신화의 수수께

끼』,집문당,2005,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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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죽음을 맞게 되는 ‘강신(降神)․ 원사(怨死)유형’과 유사하다.그러나 신이

내리는 ‘강신’의 부분은 없고 억울하게 죽는 ‘원사’만 강조되어서 본고에서는

‘원사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이러한 독특한 유형의 본풀이들은 차후 조상신본

풀이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7,#38의 확인되는 여걸 유형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심돌)의

부씨 집안의 며느리인 강씨 할머니가 힘이 센 장사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래 이 각편들은 기존의 문헌자료에서 ‘심돌 강씨 할망’이라는 제목으로 부대

각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전승되는 것이나,2014년 1월 26일 현지조사 당시 필자

가 ‘부대각’에 관하여 묻자 제보자들이 부씨 집안의 힘 센 사람으로 강씨 할머

니를 연상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따라서 이 자료는 부대각 설화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현장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흥리 지역의 남성 영

웅인 부대각에 관한 전승이 끊어지고 부씨 집안의 며느리인 강씨 할망에 관한

전승이 이를 대신한 상황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강씨

할망 설화의 증거물이 시흥리 부락의 상징인 들음돌과 결합하여 남아있기 때문

에 현재까지 전승의 명맥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두 자료는 현장에

서의 전승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아 부록

에 싣기로 한다.

이상의 유형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대각 설화는 제주 전역에서 다양한 유

형과 갈래로 전승되고 있다.본고에서는 이 중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이는 아기

장수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현지조사는 기존에 부대각 설화가 제보된 적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2013년 2월과 2014년 1월에 행하였다.제보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전승

의 맥이 끊긴 곳이 많았으나,전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 그런

지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조사한 날짜와 지역 및 채록 작품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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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날짜 조사 지역 채록 작품

2013.2.13.

① 제주시 이도1동 (제주부씨종친회)

②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부봉룡 제주부씨종친회

부회장)
#19,#20

2013.2.19.
③ 제주시 삼도1동 (양창보 심방) #3

④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차) #4

2013.2.20.
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차) #10

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차) #6,#34

2014.1.26.

⑦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3

⑧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차)

⑨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⑩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차)

⑪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37,#38

2014.1.27.

⑫ 서귀포시 대포동

⑬ 서귀포시 서홍동

⑭ 서귀포시 동홍동

⑮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014.1.28.

⑯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⑰ 제주시 오라1동

2014.1.29. ⑱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차)

[표 4] 부대각 설화 현지조사 경위 



- 13 -

[그림 1] 부대각 설화 현지조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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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장르적 형

태가 본풀이 및 전설로 양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전승현장의 양

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본풀이는 심방 및 부씨 집안 공동

체의 전승이라 할 수 있으며 전설은 지역공동체 및 가문 공동체의 전승이라 할

수 있는데,이러한 전승 집단의 차이에 따라 전승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고찰해볼 것이다.우선 전승의 주체와 연행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

집단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고,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승자들이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설화를 전승하는 것인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와 필자의 채록 자료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시 연행자들이 보여

준 전승의 태도 또한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1.전승자 집단의 양상

부대각 설화는 본풀이와 전설이라는 서로 다른 갈래로 전승되고 있는데,본풀

이는 심방 및 ‘집안’공동체를 통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전설은 ‘가문’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전승되고 있다.

우선 부대각 본풀이는 그 장르적 특성상 연행자 3인 모두 제주도의 심방들이

다.가장 길고 상세한 각편을 연행한 양창보 심방은 1934년생으로 제주시 한림

읍 귀덕리에서 출생하여 20대 중반에 심방이 된 후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

며 굿을 배웠다.이 때문에 구좌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대각 본풀이도 연행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당맨심방’15)은 아니지만 제주칠머리당굿 전수

자로서,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연행능

력이 뛰어나고 다채로운 본풀이 사설을 연행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큰 심방으로 꼽힌다16)고산옥 심방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당맨심방으로,32

15)마을의 본향당을 담당하는 심방으로 ‘본향당을 맨 심방’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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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터 심방일을 시작하여 신양리의 양정순 심방이 맡는 굿에 소미[小巫]로 참

석하면서 무업을 익혔다.큰굿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평대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인 동시에 하도리 면수동삼신당의 당맨심방을 맡고 있다.17)

고순안 심방은 제주에서 보통 ‘고복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1947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출생하였으나 구좌읍 하도리에서 자라 현재 하도리 본향당

의 당맨심방을 맡고 있다.이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어머니 양기정

심방 또한 하도리의 당맨심방이었다.고순안 심방은 어머니로부터 7세 때부터

무업을 배워 어린 나이부터 심방 일을 시작한 덕에 매우 풍부한 본풀이 사설을

지녔고 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전수조교로도 활동하는 등 제주의 대

표적인 심방으로 일컬어진다.18)

위의 세 심방들이 연행하는 본풀이는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이는 심방

의 계보 및 소속 지역,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우선 양창보 심방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본풀이를 배워 풍부한 사설

을 보유하고 있으며,제주 곳곳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수용되어19)조상신본풀

이가 장편화되고 서사의 흥미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부대각 본풀이 전승

의 뚜렷한 계보는 알 수 없으며 2013년 2월 19일의 인터뷰에서는 여러 곳을 돌

아다니며 배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그의 부대각 본풀이에서 보이는 평대리

부대각 전설의 영향 및 다양하고 흥미로운 화소들의 제시는 이러한 양창보 심

방의 지역적 ․ 개인적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산옥 심방은 아기장수형 부대각 본풀이의 근거지인 평대리를 중심으로 활

동하고 있는 심방으로,평대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이자 평대리 모든 당의 본풀이

16)한진오,「양창보 심방 본풀이 조사 경위와 생애담」,허남춘 외 9인 편저,『양창보 심

방 본풀이』,보고사,2010,31～58면.

17)강정식,「하도리의 민간신앙」,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하도리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18)송정희,「고순안 심방 본풀이 조사 경위」,허남춘 외 8인 편저,『고순안 심방 본풀

이』,보고사,2013,39～46면.

19)김헌선은 양창보 심방의 <부대각본>에서 설화의 주인공이 조상신본풀이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고전적따님아기본>에서 설화적인 흥미소가 풍부하게 드러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양창보 심방의 조상신본풀이의 레퍼토리의 특징을 추론해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앞의 책,11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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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20)또한 고산옥 심방에게 부대

각 본풀이를 전수해준 사람은 고산옥 이전에 평대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이었던

박산홍 심방인데21),박산홍은 평대리 토박이로,평대리에 거주하는 각 집안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22)이를 통해 고산옥 심방은 평대리 지역의 역사

와 가장 깊이 관련된 본풀이 사설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실제

로 고산옥 심방의 부대각 본풀이는 평대리의 부대각 전설과 서사적 접점이 가

장 많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순안 심방은 하도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심방으로,앞의

두 심방과는 다르게 아기장수 유형과 오뉘힘내기 유형이 접합된 독특한 내용의

본풀이를 연행하고 있는 바 이는 전승 지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

다.하도리는 고순안 심방의 본풀이 이외의 부대각 설화가 단 한 편도 채록되지

않았는데,이처럼 본풀이가 부대각 전설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순안 심방 구연본의 경우 오뉘힘내기이야기와 접합된 독특한 서

사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고순안 심방의 부대각 본풀이에서는 전

설의 영향 대신 조상신본풀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소와 조상신격이 자주 등장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하도 부대각 본풀이에서도 지역 전설보다는 조상신본

풀이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세 심방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전승의 맥락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심방 간

전승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 접합될 여지는 매우 적다.

심방마다 모두 나름의 계보만을 이을 뿐이며 서로 사설을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산옥은 2013년 2월 19일의 인터뷰 당시 고순안 심방 또한 부대각

본풀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조사자에게 알려주었는데,이와 더불어 심방들의

20)북제주군,『북제주군의 문화유적 Ⅱ』,북제주군 ·제주대박물관,1998,43면 및 85～87

면.

21)평대리 본향당 당맨심방의 계보는 박산홍-김씨 할망-고산옥으로 이어진다.

22)“우리는 박산홍이 할머니 산 때에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 펭대니까,나가 팔자 궂엉 막

하니까,이디 일월이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준 거라.우리 옛날 할아버

지 할머니 산 때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게난 벌써 여기는 친정에가 펭뎃 고향이거든.그

래서 그 할머니는 친정에서 살아서 이 동네의 일을 다 알아.경해서 다 말을 해주더라고.

어느 집에는 무엇이 있고,어느 집에는 무슨 조상이 있다 허는 거를.”고산옥 인터뷰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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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풀이 내용은 모두 다르며 서로 잘 알려주지도 않고,자신의 것이 옳다고 생각

하는 문화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로 인해 같은 본풀이의 형태임에도 불구

하고 심방 간의 서사 내용이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이러한 부대각 본풀이의 전승 집단은 심방뿐만 아니라 본풀이의 연행

현장인 굿에 참여하고 해당 본풀이에 관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

어야 하는데,조상신본풀이의 경우 ‘집안’이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이에 해당

된다.이는 부대각 전설의 전승 집단인 ‘가문’공동체와는 다른 차원의 집단으로

서,혈연과 족보로 이루어진 남성 중심적 집단인 ‘가문’과는 다른 범위임이 거듭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23)그 집단의 실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해

명된 바 없다.그러나 조상신본풀이의 서사 내용 및 현지조사의 결과를 참조해

볼 때 이러한 ‘집안’이라는 집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씨족 집단으로,남성보다

여성이 중심이 된 집단이며,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3

지금까지도 이 부대각이라 이러면은,어느 가집니까 믄,평대 자손이

라 그래.이러면은 이집이 옛날 부대각 하르방이 이서난 집이로구나.그

거 평대 부칩이가 그러한 유명한 하르방이 있었다는,소위 말하면 전설

이지.전설이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부대각 하르방은 본풀이

가 들리지를 잘 않아.24)

다 이녁의 줄이 벋은 조상이나 누구가 있으면 그 조상을 본풀이를 하는

데 내가 딱 몰르는 사람은 모른다.그냥 곡지로만.“(본풀이)구좌읍～ 펭

데리에～ 부대각 하르바님이～”그렇게 막 곡지곡지 말해주지 안해.25)

위의 #3에서 양창보 심방은 부대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평대 자손’이라는

23)현용준,『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집문당,2005;정진희,「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

의 비교 연구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2008.

24)본고 <부록>74면.

25)고산옥 인터뷰(20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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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있다.즉,부대각 설화에서 전승 집단은 다른 것들보

다 지역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이는 대부분의 조상신본풀이의 서두

에 주인공의 성씨뿐 아니라 고향을 명시한다는 점과 상통한다.또한 고순안 심

방도 조사자가 부대각에 대해 물었을 때 ‘하도’의 부대각과 ‘평대’의 부대각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이 점 역시 조상신본풀이와 지역의 연관성을 보여준다.이

는 과거 씨족집단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을 때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현재도 평대리와 하도리는 부씨 집성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납득할 수 있다.위의 고산옥 심방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조상신본풀이에서의 지

역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고산옥 심방은 자신이 평대리에 거주하면서 무

업을 계승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와도 자신처럼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고 했다.즉 조상신본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해당 지역의 구술 전통을

많이 꿰고 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이다.이를 통하여 부대각 설화는 지역의 구술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26)

또한 조상신본풀이가 연행되는 현장은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여 씨족 집단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굿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집안’집단은 여성 중

심적이자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조상신본풀이는

주로 큰굿에서 초감제 이후 석살림 제차(祭次)에서 연행되는데27),이 제차는 신

을 즐겁게 놀리면서 기원하는 단계이다.여기서 심방과 해당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면서 조상신을 즐겁게 하며 씨족 집단에 우

환이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한편,부대각 전설은 ‘가문’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전승된다.

[표 1]에서 아기장수형 부대각 전설에 해당하는 #7～#22를 보면 채록 장소의 공

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우선 #7～#15는 모두 제주시 구좌읍에서 채록된 것으로,

26)이는 조상신본풀이가 ‘가문 전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 선행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

다.강정식은 굿의 절차와 조상신본풀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불도맞이의 석살림에서

연행되는 세 가지 본풀이,즉,‘군웅본판’과 ‘조상신본풀이’,그리고 ‘선앙참봉본풀이’를 비

교하였다.이에 따르면 조상신본풀이는 구체적인 특정 집안의 내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다른 두 본풀이에 비하여 역사적인 특수성이 부각되는 본풀이이며,가문의 전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다만 여기서 ‘가문’이라는 용어는 ‘집안’이라는 용

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앞의 책,189～202면.

27)현용준,앞의 책,229면;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각,2007,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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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전설에 해당된다.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곳

이 구좌읍 평대리인데,부대각이 평대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부대각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평대리의 포구가 전설의 증거물로 남아있으며 최근 이곳에 부대각

을 기리는 비석 또한 건립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각편들이 세부적인 면에

서는 서로 다른 화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대각의 탄생 및 최후에 관해서는

비교적 동일한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이 중에서 #7～#10은 특히 평대리에서 직

접 채록된 각편인데,모두 전설의 증거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매우 유

사한 서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11～#13은 평대리에서 채록되었는데,한동리는 평대리의 서쪽 경계를

맞대고 있는 마을이며,본래 평대리에 포함되어있다가 근래에 분리된 지역이라

는 점에서28)평대리와 동질적인 집단이라 볼 수 있다.전승자들 또한 이러한 점

을 인정하고 있다.이들은 사실 부대각은 한동리 출신인데 한동리와 평대리가

나뉘어 각기 다른 리로 성립되면서 평대리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

고29)한동리보다는 평대리 사람들이 부대각 설화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

하기도 한다.그리고 평대리에 비하여 한동리는 서사가 축소된 경우가 많으며

서사 내용 간의 이질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이는 마을 내에 부대각에 관한 증

거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채록 지역이 평대리와 한동리에 해당되지 않는 전설의 경우,#14는 구좌읍 동

복리에서 채록되었는데,연행자인 박인주는 동복리 및 조천읍 북촌리의 유명한

심방이었다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대각 전설에 대하

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각편은 심방이 연행하였지만 『제주도 전

설지』에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연행자는 이를 전설로 인식하고 전설의 형식으

로 구연한 것으로 보인다.30)그리고 평대리 ‘배들인개’를 서사의 핵심으로 다루

28)오창명,『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4,222～223면.

29)본고 <부록>84면 참조.

30)박인주의 경우 전설의 형식을 하고 있더라도 본풀이에 관한 이야기를 본풀이라는 의식

을 가지고 연행한 것은 ‘신화’,즉 본풀이로 구분되어 채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현용준,

『제주도 신화』,서문당,1997.).그러므로 현용준이 박인주의 부대각 전설의 연행을 『제

주도 전설지』에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설로 구분해야 함을 알 수 있다.그뿐만 아니

라 내용 상으로도 평대리 ‘배들인개’의 유래가 중심이 되고 있어 연행자가 이를 증거물에

대한 전설의 차원에서 구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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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이 또한 평대리를 중심으로 한 전설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15번 각편

은 채록된 마을이 분명하게 기록되지는 않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평대리 배들인

개에 얽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평대리 전설이다.

이와 같이 #7～#15는 구좌읍 전역에서 채록되나 특히 평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설이다.즉,마을 공동체를 전승 집단으로 하여 해당 마을의 영웅인 부

대각에 관한 인물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여기서 평대리는

부대각의 활동 배경이자 그가 죽은 장소라는 비극성을 증거물로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써 전승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보인다.채록된 각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사의 지속성 또한 가장 강력하다는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반면 구좌읍에는 속하나 평대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전설들은 같은 증거물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면서도 평대리 전설보다는 다소 간략화된 서사를 지니고

있으며 화소 또한 변형되어 있다.

한편,#16～#22는 마을이 아니라 가문 공동체를 전승 집단으로 하고 있다.따

라서 채록 지역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나 연행자는 모두 제주부씨 종친회에 속

해 있는 사람들로서,이들 모두는 동일한 가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와 가문 공동체를 통틀어 부대각 전설의 연행자는 거의

모두 남성이며 주로 해당 전승집단에서 대표직을 맡은 바 있는 사람들이다.[표

1]을 살펴보면 채록된 아기장수형 부대각 전설의 각편 중에서 한 편(#16)을 제

외하고 모두 남성화자가 연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한학

을 익힌 경험이 있으며 전승집단의 대표자였던 경력이 있다.지역 전설로서 부

대각 전설을 연행하는 화자들은 대개 해당 지역의 이장,혹은 노인회장이었으

며,가문 전설로서 부대각 전설을 연행하는 화자들은 제주부씨 종친회 임원이었

다.평대리에서 채록한 전설을 살펴보면 제보자인 김형주(남,70)와 부소윤(남,

73)은 모두 평대리 前 이장이었고 김성화(남,79)는 평대리 現 노인회장이다.한

동리의 경우 또한 고상옥(남,70)은 한동리 前 이장이었으며,오문봉(남,83)은

한동리 前 노인회장이자 現 한동리 상한동 노인회장으로,모두 마을 조직의 위

원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가문 전설의 연행자를 살펴보면,부봉룡(남,75)은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앞의 평대리 前 이장 부소윤은 제

주부씨 종친회의 前 총무로서,종친회 차원에서 평대리에 부대각의 비석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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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문을 새긴 사람이다.그는 마을 임원일 뿐만 아니라 종친회의 임원으로서

양쪽이 중첩된 정체성을 지니고 지역 전설이자 가문 전설인 각편을 연행하고

있다.

2.전승자 집단의 의식

앞서 살펴본 집단의 전승자들은 모두 역사 전수의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먼저 집안 공동체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전설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중시한다.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밲엔 모르지.따른 사름덜은 역를 모르지만,우

리는 이렇게 일을 헐라면,그 집에 막 죽어가는 환자라도 살리게 될려

면,그런 본이라도 다 풀어가지고,다～ 어둑은 가슴을 다～ 풀립서 해

가지고 일을 허다 보면 살아나.31)

위에서 고산옥 심방은 조상신본풀이가 “역사”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본을 푸는 행위를 통하여 집안의 우환을 제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즉,심

방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속한 각 집안의 역사를 연행하는 사람으로서,그러

한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승의 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집단의 역사를 전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이는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조

상신본풀이는 그 특성상 연행 빈도가 낮고 특히 최근에는 집안이 주체가 되어

직접 굿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특정 지역에 특정 집안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경우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승의 맥이 점차 끊어지고 있는데,특히 최

근의 채록본에서 전승의 위기에 관한 의식이 거듭 포착되고 있다.고산옥은 집

31)고산옥 인터뷰(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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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촌의 해체 및 굿의 축소로 인하여 이제 부대각 본풀이는 심방들만이 기억하

는 자료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32)그리고 본풀이 사설 또

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고산옥의 경우 부대각의 업적을 고동지

영감의 업적과 혼동하는 경향을 보이며33)고복자 또한 선대의 심방들에게는 부

대각에 관한 더 풍부한 사설이 있었으나 자신이 본풀이를 배울 때는 연행의 빈

도가 높은 일반신본풀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부대각 본풀이는 많이 잊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34)이는 조상신본풀이의 전승이 본원적으로 좁은 집단과 한정된

연행자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성향이 강한 전승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이

러한 전승 환경이 폐쇄성은 공동체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승 집단의 와해와 함께 본풀이의 소멸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연행자들은 이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부대각 전설 또한 역사 전수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연행자는 집단에서 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이러

한 화자의 집단 내에서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그들의 전승 태도는 공식적이며

사실적 ․ 교육적일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실제로도 그들은 부대각을 전승

집단의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행을 통하여 전승 집단의 구성원들에

게는 교훈을 주고 외부인들에게는 집단의 탁월함을 각인시키고자 한다.35)

우선 가문 전설에서 부대각이 실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승자들은 족보

와 무과 급제 명부의 기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제주부씨 종친회에서

32)이는 최근 구좌읍의 신앙의 해체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현승환은 세화리와

평대리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이 본풀이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알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즉,심방은 본

풀이를 구술하는 입장에서,그 내용을 철저하게 믿고 전달하고 있지만 단골들은 그걸 믿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현승환,「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구비

문학연구』22,한국구비문학회,2006.

33)본고 <부록>75∼77면 참조.

34)고순안 인터뷰(2013.2.20.).

35)김영희는 특히 남성 동성(同性)집단 내에서 연행되는 역사 인물 이야기가 ‘남성’이자 ‘토

박이’이며 공동체에 대한 결속 의지와 자부심이 강한 자들만을 포섭하고 이들 내에서 특

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연행을 주도하면서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억’이 확정

된다고 분석하면서 역사 인물 이야기가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

장하였다.김영희,「인물 이야기 연행과 공동체의 역사」,『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

체』,민속원,2013,103～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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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족보의 기록을 제시하면서 부대각이 ‘부시흥(夫時興)’이라는 실명을 지닌 실

존 인물임을 분명히 했다.또한,#21에서는 아기장수 유형으로 등장하는 평대리

의 부대각(평대 부대각)과는 별개로,장사 유형으로 등장하여 완전히 다른 서사

내용을 보여주는 시흥리의 부대각(심돌 부대각)도 존재함을 의식하여 이 둘의

정체를 모두 제주부씨 족보에 기대어 해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36)부봉룡 제주

부씨 종친회 부회장은 구연 시에 무과 급제 명부37)를 펼쳐놓고 부시흥이 제수

된 벼슬명을 조사자에게 보여주면서 부대각이 1678년에 만호(萬戶)천총(千總)

벼슬을 한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였다.지역 전설에서 부대각의 ‘대각’을 벼슬명

이라고 오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전설에서는 문

헌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다 실증적인 전승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38)

한편,지역 전설 또한 부대각의 실존성을 강조하는데,이는 주로 화자가 역사

적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가능해진다.

#8

별방진이 그러니까 숙종 때로 보는데 왜내하면 세종이 세종대왕이 대마

도를 정벌했어.정벌해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하기 전에 왜구가 자꾸 침입

을 했거든.자꾸 침입을 니까 제주도에 그저 환해장성 막 쌓아둔거 너

네도 봤지?그래서 그 별방진이라는 데가 아마 지금 같으면 대대본부

아니믄 사단본부를 둔거야.에 그 바로 그때에 아마 그 충청도 어느 큰

연못이 있었던 모양이라이.나도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엇어.연못이 큰

연못이 잇엇는데 백마가 때가 되면은 그 물 먹으러 산에서 내려가고 거

기 와가지고 한번 크게 울음을 치고 힝 울음을 치고 물을 쭉쭉 마시고

36)“「제주도에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부대각자손(夫大角子孫)이라」고 한다.그 실제인

물은 부씨 열송파의 시흥 통정대부만호묘(通政大夫萬戶墓)는 평대리전태역,또 홍공파(弘

公派)에도 실제인물인 심돌부대각이 있으나 생략한다.”[표 1]의 21번 각편 참조.

37)고찬화 편,「武科及第先生案」,『耽羅史資料集錄⑤ 지난 歲月의 濟州人物錄 -國朝文科

榜目外 16目案員簿記錄-』,성민출판사,2002,47면.

38)조선시대에는 ‘대각’이라는 관직이 없었다.다만 고려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대각(大

角)’이고려시대의 군병(軍兵)의 한 종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춘정월 조충,김취려가

몽고,동진병을 모아 강동성에서 거란을 공격하여 항복하게 하니,제군(諸軍)이 계엄을 풀

었다.(……)취려가 이에 지병마사(知兵馬使)한광연과 더불어,10장군이 거느렸던 군병

및 신기(神騎),대각(大角),내상(內相)의 정병(精兵)을 영솔하고 갔다.”『고려사』기묘년

고종 6년(송 영종 가정 12,금 선종 흥정 3,몽고 태조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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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있는 무슨 나문지 모르지 큰 나무에다가 목덜미를 비비고 또 돌아

가거든.39)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부대각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의 업적이 가능했던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화자는 별방진을

설치하게 된 까닭을 세종 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 뒤,부대각이 공적을 쌓은

배경이 숙종 당시 충청도임을 진술한다.그런데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 설명 뒤

에 화자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것임을 말하고 곧이어 백마의 신이한

출현 사건을 제시한다.여기서 백마의 출현은 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임에

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배경 설명과 전승의 출처가 제시됨으로써 전승자 집단에

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여기서 화자가 전승의 출처

를 강조하면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전언(傳言)적 서술’40)의 방

식을 통하여 전승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다음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자.

#8

키왓는데 아마 그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낫다고 는데 나고 안 나고는

모르지만 하여튼 날셍 날세게 동작 빠른 건 틀림없엇던 모양이라이.(중

략)그러한 그 애길 내가 들엇거든,우리 조상님한테.그렇게 그 마 지

금 봐서는 날개는 안 났겠지.안 났지만 아마도 그만큼 동작이 빨랏고,

힘이 셋고 아마 그렇지 않았겟나 생각이 들어이.41)

39)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24,백록

어문학회,2008,341면.

40)신동흔은 역사인물담의 서술방식을 ‘해설적 서술’,‘전언적 서술’,‘재현적 서술’의 세 부류

로 나누어 분석한 바있다.여기서 전언적 서술은 화자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여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전한다’는 태도로 서술하는 방식으로,전

설 장르가 ‘실제 있었던 일’을 문제삼는다는 특성과 잘 부합되는 서술방식이다.이에 따르

면 전설은 대부분 이러한 전언적 서술과 재현적 서술이 결합되면서 전개되어 전설의 진

실성과 창조성의 균형을 잡고 있다.신동흔,『역사인물 이야기 연구』,집문당,2002,21

0～234면.

4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앞의 책,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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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면 소위 그 때 말로 허면은 에,부모덜이 그 잉태 중에다가 그 대각

누이를 잉태헌 때는 소를 뭐 여덟 마린가 잡아 멕였다고 허고,이러면

뭐 신빙성 없는 말 아니요?그런디 또 뭐 부대각 헐때는 소 열 두 마리

를 잡아멕였다 이러는 거예요.그래서 힘이 그렇게 길러졌다 이런 말인

디.42)

#9

그게 그거 나오는 것은 이 우리도 어려버리고 하니까 대충 흘러기는 소

리에서 우리도 구절로 조상님한테 얻어들은거지.그때 그저 요즘같이 이

렇게 조살하고 막 여러 가지 그걸 남기려고 헷다고 하게뒈면은 더더욱

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와서 흘러 흘러 내려

온거야.(중략)그런거 옛날에 잇엇다고 하지만,그러지 그게 말이야 뭐

전해 내려오는 위지에서 그러게 없기 대문에 애가 아는 상식에서 이제

야 뭐 그런게 뭐 내 조상이 이런 꿈 태몽 꾸엇다,이렇게 해서 말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우린 실지 잇엇고 그렇게 해서 구전되어서 여튼 여러

사람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온 사링 뭐 고런 것을 전해들은 것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며는 이제 뭐 이런 데 나온 그런 걸 참고

적으로 이제 그 읽다보게 뒈면은 이해가 갈 거 아니겠어?그렇게 알아

둬.43)

위의 자료들에서 화자는 부대각 전설은 자신이 웃어른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

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전언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어투 또한 ‘-

었던 모양이라이(-었던 모양이다)’,‘-었다고 허고(-었다고 하고)’,‘-었다 이러는

거예요’,‘-었다 이런 말인디(-었다 이런 말인데)’,‘-었다고 하지만’등으로 전언

적 서술의 어투임을 알 수 있다.그런데 #8과 #11을 보면 모두 화자가 전달받은

내용을 부정하고 이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형시키고 있어서 전언적 서술이 아

42)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11,백

록어문학회,1995,267면.

43)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2)」,『백록어문』24,백

록어문학회,2008,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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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이는 오히려 화자의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부각

시키는 방식이다.화자는 전해받은 이야기에서 부대각이 날개가 달렸다는 설과

부대각 탄생 시 부모가 소를 잡아먹어 부대각이 아기장수로 태어났다는 설에

대하여 논평을 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 말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전승

의 창조적 변용의 차원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전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서도 여기에 현대적인 설명을 부가한 것일 따름이다.즉,화자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현대

의 전승자들도 납득하여 옹호할 수 있는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오히려 전승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9는 조사자가 화자의 구연을 들은 뒤에 다른 각편들에서는 부대각의 탄

생신이담이 등장하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화자가 대답한 내

용이다.이 화자는 부대각의 탄생신이담에 관한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람들이 부대각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위지(位紙)

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섣부른 이야기

의 변형과 창조를 경계하고 있으며,자신은 실제 있었던 일이 구전되어 전해들

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화자의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

다.

이렇게 화자는 전승 집단에서 특별한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실을 전달한

다는 의식을 지니고 전승을 주도하고 있다.그리고 여기서 전승되는 이야기는

전승 집단의 역사와 동일시된다.조사자가 부대각 전설을 요청했을 때 전승 집

단의 구성원들은 해당 전설을 구연하는 것은 곧 집단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라 생각했으며,전설을 “내력”이라 칭하기도 했다.그리고 그들은 “내력”의 전문

가로서 마을의 이장 혹은 노인회장,종친회의 부회장 등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

에게서 전해 듣도록 하였다.즉,부대각 전설은 집단의 역사,즉,공동의 기억으

로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권위적인 텍스트로서,이것의 구연은 권한

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 의식에도 불구하고 부대각 전설 또한 점차 전승의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야기판이 해체되면서 전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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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인데,현재는 각 집단의 대표들을 제외하고

는 부대각 전설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또한 공동체의 대표들도 문

헌의 고정된 기록으로 의도적으로 전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44)즉,역

사 전수 의식은 자연스럽게 문헌의 고정된 텍스트가 지닌 권위와 이어져 구비

전승의 맥락은 점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0

그래서 부칩이서(부씨 집안에서)그래도 자기네 조상들이기 때문에 저

런 기념비45)라도 하나 해 놓자 해가지고 전설에 의해서 일케(이렇게)

해 놓은 거고.거기 보면은 내용이 대강 써 있지 않습니까?뭐 그 이상

은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부씨 집안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야 이제 저희 또래들밲에,그 이상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애서 돌아가셨

기도 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젠 뭐 관심도 안 갖고,그렇게 기 때문

에,마을 그런 어떤 유래들 뭐 이런 것을 머릿속에는 넣어두지 않고,그

대로 이렇게 당(하다가)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중략)

이규경 :경 핸에 이제 잡으레 온 거주게.잡으레 오니까 도망 간 게 그

렇게 해서 그냥 쉬엉가젠 한 게 이게 ,등돌(들음돌)을 들러메고 걍

가졍가분 게(가져가 버린 것이)가라앚언…

평대리 노인(이름 미상):비석에는 그런 건 적어있지 안 해.

이규경 :거 전설이주.

김성화 :에,게난(그러니)하나의 전설인데.우린 그 정도밲엔 뭐…

평대리 노인 :그 전설도 있고,산[墓]에다가 돌이 두 개 나왔는데,하날

짤라부니까(잘라버리니까)부대각이 죽었다는 전설이…

김성화 :아니,아니,건 날개고.

평대리 노인 :날개?게,전설이 여러 가지야.46)

44)“그 읍지라든지 리지라든지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잇어.그거 뭐 세세한 것은 거 다

한 번 읽어보면 알테니까.”위의 책,344면.

45)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을 말한다.

46)본고 <부록>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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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보면 가장 강력한 전승력을 가진 평대리에서조차 전승이 균열되

는 지점을 볼 수 있다.위에서 평대리의 노인들은 부대각 전설에 관하여 묻자

증거물과 관련된 죽음의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며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

으며,그것마저도 서로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평대리 부대각 설화의 가장 강력한 전승자였던 부소윤이 얼마 전 타계한

뒤 전승의 맥락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부대각 설화는

집단의 역사를 전수하는 권위를 가진 전승으로서,사명감을 지닌 집단의 대표가

없으면 전승 또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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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성

앞서 Ⅱ장에서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다양한 전승자 집단을 바탕으로 하

여 전승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그리고 각각의 전승 집단들은 역사 전수 의식

을 공유하며 과거와 동질적인 전승을 유지해나감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수호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 의식이 균열되고 변화하면서 정체성의 위

기를 겪게 되는 지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이러한 집단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 요청되는 바,이 장에서는 아기장

수형 부대각 설화의 특징을 분석하되 각편마다 드러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양

상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특히 인물 ·구조 ·갈래

의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물의 특성

프로프는 민담의 기본성분으로 등장인물의 기능을 들면서 모든 민담은 일정

한 수의 등장인물의 기능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여기서 등장인물의 기능이란 인물의 행위가 이야기의 맥

락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인물의 행동영역을 31개로 분

류하여 민담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였다.47)이를 이어받은 강현모는 인물의 기

능을 ‘주체자,적대자,원조자’의 세 부류로 정리하여 장수설화의 인물을 기능별

로 분석하였다.여기서 주체자는 서사의 중심인물을 말하며 적대자는 주체자의

행위에 적대의식을 가지고 대립하는 존재이고 원조자는 주체자에게 직 ․ 간접

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을 말한다.아기장수 설화에서 주체자는 설화의 주인공

인 아기장수이며 적대자는 아기장수를 살해하는 부모,혹은 관군이고 원조자는

용마라 할 수 있다.48)그런데 부대각 설화의 경우 주체자,적대자,원조자 모두

47)블라디미르 프로프,『민담형태론』,유영대 옮김,새문사,1987.

48)강현모,『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역락,2004,157～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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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아기장수 설화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데,각각의 경우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1)네 가지 형상의 아기장수

부대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나 날개를 단 영웅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 주변

인의 두려움을 사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아기장수형 인

물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아기장수형 인물은 주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희생

당하고 마는 실패한 영웅일 뿐이며 독자적인 의지나 동기를 갖지 못하고 플롯

에 종속된 존재로만 등장하지만49)부대각 설화의 아기장수는 이와는 다른 모습

을 보인다.날개가 잘리는 것이 아기장수 설화의 핵심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부

대각은 날개가 잘리지 않고 살아남아 영웅적 업적을 성취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각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날개가 잘려도 살아남는 각편도 다

수 존재한다.그리고 아기장수가 형제로 태어나 둘,혹은 셋으로 등장한다는 점

도 부대각 설화의 주요한 특징인데,이들 형제가 같은 아기장수임에도 서로 다

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각편에도 다양한 형상의 아기장수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부대각은 일반적인 아기장수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이러한 다양한 형상들을 ‘날개’화소의 성격 및 영웅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네 가지 인물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날개 화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기장수의 날개가 제거되고 죽음

을 맞는 부분일 것이다.부대각의 경우 유년기에 날개가 발각된 뒤 제거되는 경

우와 제거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먼저 날개가 제거되는 경

우 아기장수가 바로 죽는 경우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현실에 적응하는 경우가

49)조동일은 아기장수 설화를 실패한 영웅담으로 분류하고 아기장수가 민중 출신이기 때문

에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도 과업 성취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김영희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기장수이야기의 유형을 특히 “<날개-지속>유형”,즉,아기장수

의 날개가 잘리는 것이 핵심 서사인 ‘날개’유형 중에서도 전승 과정에서 서사가 변형되

지 않고 지속 지향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라 보았는데,이 유형에서는 인물의 동기

와 의도가 배제되고 행위만이 제시되어 인물보다는 플롯의 인과율이 강조된다고 주장하

였다.조동일,앞의 책;김영희,앞의 논문,34～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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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날개

제거

여부

일생

해당 각편

부대각 부대각의 형제

살해된

아기장수
제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년기에 살해됨
#10,#18 #1,#2,#8,#22

살아남은

아기장수

현실에 적응하여

평범한 장사로 살아감
#7,#15,#17,#19

달아난

아기장수

미제거

살해 위협을 피하여

날아가서 사라짐
#11,#22

#3,#7,#15,

#17,#19

영웅이 된

아기장수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고 죽음

#1,#2,#3,#4,#5,

#6,#8,#9,#12,#13,

#14,#16,#20,#21

[표 5] 아기장수의 인물형에 따른 부대각 설화 분류

있는데,이를 각각 ‘살해된 아기장수’유형과 ‘살아남은 아기장수’유형으로 명명

할 수 있다.그리고 이들과는 달리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아기장수가 날

아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와 현실에 남아 다양한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는 경우

가 있다.이들을 각각 ‘달아난 아기장수’와 ‘영웅이 된 아기장수’로 명명하도록

하겠다.이러한 네 유형의 아기장수는 각편마다 부대각,혹은 부대각의 형제로

등장하게 되는데,이를 해당 각편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살해된 아기장수’유형은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가장 차이가 적은

경우로 아기장수는 날개가 발각된 뒤 부모,혹은 관군에 의하여 곧바로 살해된

다.그런데 부대각이 살해된 아기장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10,#18의 두 가지 경

우만 해당된다.즉,총 22편의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중에서 일반적인 아기장

수 설화의 서사와 유사한 각편은 단 두 편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이 두 편도 결말에서는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부대

각이 날개가 발각된 후 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부대

각은 단지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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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아날 길을 모색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묘사된다.즉,아기

장수가 비록 현실에서 거부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한편,나머지 #1,#2,#8,#22에서는 ‘살해된 아기장수’가 부대각이 아니라 부대

각의 형,혹은 동생으로 등장하여 부대각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원조자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원조자가 주로

‘용마’로 등장하여 아기장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비하여50)부대각 설

화에서는 아기장수가 다른 아기장수의 원조자로 등장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1

가만히 물러서 집이 모른 척 허고 와서,그날 밤이 아이덜 삼형제가

누원 자는디,아바님이 들어간 팔덜을 이렇게 들어보니,아이고 드랑

이 알로 날개가 솟아낫구나.‘아이고,이것덜 놧당은 우리 부씨 가문이

망헐 거난,’옛날 거 옷 허멍 다리는 윤디 불에 다 달과 놓고 뜨겁게 헤

여 누워 자는 애기덜 그 날개를 가서 윤디로 지져 버리니,큰아덜,셋아

덜은 죽엇구나.

‘족은아덜 이거 어리고 미욱헌 거사 무신 걸 알 꺼냐.’그냥 내버리난

족은아덜이 점점점점 커가 열 다섯이 넘어가니,51)

#2

부데각 아방이 이것덜 보젠 헤연,가서 영 [왼팔을 들고 오른팔로 왼쪽

겨드랑이에 작댄다.] 들런 갱이를 영 보난 에로 개가 나오람주

게.경 허난 “이것덜 놧당 우리 방상에 씨(氏)멜족(滅族)헌다.요것덜

어떵하리오.”그러면 숫불을 피와놓고 윤디를,인두를 지저놘 그거 불이

팔팔 헐 거난 그걸 오꼿허게 지저부럿주게.지저부난 그냥 우로 성제는

50)강현모는 원조자가 주체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이므로 주체자가 어

떠한 위치나 장소에 있게 하는 파송자도 원조자에 해당되며,외적으로 주체자와 대립 갈

등의 요소가 보이더라도 내면적으로 주체자에게 화합하려는 성격의 인물이라면 원조자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용마를 아기장수 설화의 원조자로 분류하고 있다(강

현모,앞의 책,174면 참조).

51)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보고사,2006,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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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부럿구나―.“족은 것사 무슨 숭페(凶廢)가 시랴.”그냥 네부럿주.52)

#8

처음에 부대각의 부모님이 부대각을 낳앗을 적에 겨드랑이에서다가 털

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그러니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면 역적이 뒐 수 있지 않느냐.역적이 되면은 자기네가 오

족이 멸고 그니까 일단은 부대각을 처음에 난 사름을 이제 남몰래 묻

어둔거야.생매장한거지.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난 것이 또 그렇게 낫

단 말이야.근디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줫기 때문

에 다신 죽일 수가 없다,게서 키운 거지.53)

#22

어느날 외출했다 귀가해 보니 그 형제가 안방에서 청으로 청에서 뒤뜰

로 날아 다니고 있엇다.이것이 관가에 알려지면 큰일이다 하고 동생놈

을 붙잡아 날개를 찍어 없애버리니 죽어버렸지만 형은 어느새 바다로

행적을 감추고 말았다.영영 돌아오지 않아서 혼백을 모시고 묘를 삼았

다.54)

#1,#2에서는 부대각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삼형제의 날개를 발견한

뒤 위의 두 형은 날개를 인두로 지져 죽이나 어린 막내는 차마 죽일 수 없어

그대로 살도록 놓아두고 있다.#8에서도 부모가 먼저 태어난 아기장수는 생매장

하였지만 그 뒤 또 아기장수가 태어나자 하늘의 뜻으로 알고 키운다.이 세 각

편에서 부대각은 모두 형이 죽은 덕에 날개가 잘리지 않고 살아남는다.그리고

성장하여 네 번째 유형인 ‘영웅이 된 아기장수’가 된다.반면 부대각의 형들은

날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살해되어 ‘살해된 아기장수’가 된다.한편 #22

에서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 ‘살해된 아기장수’로 등장하는데,부대각이 쌍둥이로

태어나 부모가 둘의 날개를 모두 제거하려 하였지만 동생은 날개가 제거되고

형은 날아가 행적을 감춘다.55)이처럼 이 각편들에서 ‘살해된 아기장수’인 부대

52)허남춘 외 9인,『양창보 심방 본풀이』,보고사,2010,344면.

53)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앞의 책,342면.

54)[표 1]의 22번 각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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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형,혹은 동생은 주인공인 부대각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조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 ‘살해된 아기

장수’의 출현은 서사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부대각 설화에서 그것은 서사의 시작

을 의미한다.이는 아기장수로 대변되는 민중영웅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민중영웅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거된다 해도 또 다른 민중영웅이 끊임없이 나

타나 현실에 도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아남은 아기장수’형은 아기장수의 날개가 제거되더라도 죽지 않

고 살아남아 현실에 적응한 장사가 되는 경우이다.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7,

#15,#17,#1는은 모두 ‘달아난 아기장수’형과 중복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즉,이들 각편에서 부대각은 날개가 잘린 뒤 현실에 적응하여 사는 ‘살아남

은 아기장수’로 등장하고 부대각의 형제는 날개가 잘리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

는 ‘달아난 아기장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7

순간 쌍둥이는 깜짝 놀라 후닥닥 일어났다.날개를 끊는 줄 알자 큰

아들은 날개를 펴고 퍼뜩 밖으로 빠져 나가 훨훨 멀리 날아가 버리고,

작은아들은 마당까지 날아가다가 날개가 한쪽 잘렸기 때문에 더 날지를

못하고 떨어졌다.그 후,큰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작은아들만이 남

았다.이 아들은 어떻게 힘이 세었던지 그 힘을 당할 자가 세상에 없었

다.이 작은아들이 부대각이다.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힘센 사람을 보

면 ‘부대각 손’이라 한다.56)

#7에서 부대각의 형은 날개 제거의 위협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반면 부대각은 날개가 제거되어 집에 남게 된다.그리고 자신이 놓인 현실에 적

응하여 힘센 장사로 활약하며 살아간다.여기에는 우선 아기장수가 날개를 지닌

채로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그러나 그렇다고 하

55)쌍둥이 중에서 누가 부대각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둘 다 신이한 아기장수로서 동등

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제 모두 설화의 중요 인물이다.그러나 결말 부

분에서 증거물인 부대각 묘의 주인공이 형이라고 되어 있다.

56)현용준,『제주도 전설』,서문문고,1996,152～153면.



- 35 -

여 ‘살해된 아기장수’의 상황처럼 아기장수가 현실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즉,아기장수로 태어나더라도 날개로 상징되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않는

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아기장수와 같은 비범한 인물이 태어

났을 때 그가 주어진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여 제시하

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아기장수와 같이 날개가 달려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만든 사회체제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배층에게는 항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날개로 상징

되는 그 우월한 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날개가 제거된 뒤의 아기장수는 단지

소속 마을에서 물리적 힘이 타인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일 뿐이다.이제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골 마을의 농부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그 과업을 남

보다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순응적 존재가 된 것이다.이처럼 ‘살아남은

아기장수’인물형은 제주라는 주변부의 평범한 민가에서 태어난 장수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서는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길을 택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그

리고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는 달리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더 쉽게 체제

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인물형이 아기장수의 무조건적인 현실 적응과 복종

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이는 ‘달아난 아기장수’가 부대각의 형제로 항상 함

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명의 아기장수는 날개가 잘려 능력을 잃은 채로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날개를 보존한 다른 아기장수가 언제나

존재한다.이처럼 전승자들이 날개가 잘려 현실에 적응한 아기장수를 이야기할

때 날개를 온전히 보존하고 날아간 아기장수의 형상을 반드시 언급한다는 사실

은 그들이 현실에 체념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즉 날아간 아기장수의 도래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부대각이 ‘달아난 아기장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11,#22이다.이 인물형

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경우 달아난 아기장수가 주인공이므로 현실에서의 갈등

상황이 적을 수밖에 없어 서사가 간략하고 각편의 수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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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또 부대각이라고.그 당시에도 이제 사람이  기인으로 태어났제이.

뭐 이 져드랭이에 날개가 나고,뭐 장숫감 아니여?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가에 알리믄 이런 사람은 제거해 불어야 된다 허는데 소위 저 요기

평나무덜 있잖여,퐁낭 저런거.이런 놈은 살려서 안되겠다,이렇게 해서

소위 쇠약베 허면 알까?모르지?옛날은 소 질메에 짐 실을 때는 쇠약

베 저 열두발이요 섯발 씩 해서 평나무에 꽁꽁 부대각을 묶었거던.

묶엉 딱 놔서 이놈은 이래서 죽여야 된다.헌디 워낙 장사라서 이 양

반이 힘을 ‘북’쓰니 그 놈의 베가 끊어지고 나무가 매어져서,딱 뛰어당

바다 위로 날렸다 이러는 거예요.57)

위에서 부대각은 날개가 달렸다는 사실로 관가의 견제를 받아 나무에 묶이지

만 그 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고 사라진다.아기장수가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

을 도리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즉,날개가 잘리지 않은 영웅은 현실과 양립

하기 힘든 존재이므로 차라리 현실에서 사라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이런 선택

에는 양가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즉,제주라는 주변부에서 영웅으

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전복시킬 능력이 있는 영웅의 출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기장수가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채 계속 성장하여 영웅적 과업

을 성취하는 ‘영웅이 된 아기장수’형이 있다.이는 총 22편의 각편 중 14편을 차

지하며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인다.여기서 아기장수는 날개를 감춘 채 성장하

여 마을의 도둑을 잡고 백성을 해치는 국마를 퇴치하는 등 현실에서 훌륭한 업

적들을 성취한다.즉,‘영웅이 된 아기장수’는 일반적인 아기장수들과는 달리 명

확한 의지와 동기를 지닌 주체적인 인물로서,영웅으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끊

임없이 집단을 위한 과업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물론 이 경우에도 부대각은

주변부의 영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죽음 이

후 그는 집단의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며 나아가 본풀이에서는 신으로 좌정하여

신앙의 대상이 된다.이와 같이 부대각이 아기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지닌

57)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11,백

록어문학회,1995,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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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현실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는 각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대각이 성공한 민중영웅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투영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대각은 집안,가문,혹은 마을의 정체성을 형

성하며 집단의 모범이 되는 인물인데,‘영웅이 된 아기장수’형에서 이러한 모범

적인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에서 아기장수는 각편마다 다양한 형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제주의 현실적 한계를 진지하게 인식한 후 그 안에서 취

할 수 있는 태도를 다각적으로 모색한 끝에 도달한 결과라 할 수 있다.네 가지

형상의 아기장수는 모두 현실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비

현실적인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현실의 문제를 환상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최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보여주

려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하나의 각편에 서로 다른 아기장수가 함께 등장하여

현실성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보여주기도 한다.다시 말해,부대각 설

화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부대각의 형상과 다채로운 결말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

면서 전승자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2)중앙 권력과 대립하는 아기장수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의 적대자는 주로 아기장수의 부모,혹

은 친지로 등장한다.그러나 부대각 설화에서는 중앙 권력이 적대자로 부각되고

있다.부모가 부대각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7,#10,#15,#17,#19,#22의

6편밖에 없는데,이 중에서 #7,#15,#17,#19의 4편은 앞서 살핀 ‘살아남은 아기

장수’형으로서 부모가 부대각의 날개를 자르긴 하지만 부대각은 죽지 않고 살아

남는 경우이다.그리고 #22는 ‘달아난 아기장수’형으로,부모가 부대각의 날개를

자르려 하지만 부대각은 날개가 잘리지 않고 날아가 사라진다.마지막으로 #10

은 부대각이 날개가 잘려 살해되는 ‘살해된 아기장수’형인데,여기에서도 부대각

을 살해한 주체는 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58)이처럼 부대각의 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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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등장하더라도 부모는 단 한 번도 부대각을 직접적으로 살해하지 않는다.

반면 중앙 권력이 부대각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각편은 #6,#8,#9,#10,#11,

#12,#14,#16,#17,#18,#20,#21의 12편으로,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여기

에서 중앙 권력은 부대각을 폭력적으로 살해하는 주체로 묘사되며 부대각의 부

모 및 친지,동네사람들 등은 부대각과 같은 편을 형성하여 중앙과 대립한다.

#8

처음에 부대각의 부모님이 부대각을 낳앗을 적에 겨드랑이에서다가 털

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그러니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면 역적이 뒐 수 있지 않느냐.역적이 되면은 자기네가 오

족이 멸고 그니까 일단은 부대각을 처음에 난 사름을 이제 남몰래 묻

어둔거야.생매장한거지.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난 것이 또 그렇게 낫

단 말이야.근디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줫기 때문

에 다신 죽일 수가 없다,게서 키운 거지.59)

#12

경 허니까 이젠 삼일장은 일뤠장은 몰랏다가 일뤠 넘은 후로는 아

빠한티 말했주게.애기가 이제 갱이 아래 개 달고 방안에서 막 아

댕긴다고 허난.이건 알아나면은 그 때는 이제는 순경이여 뭐여 해도 그

때는 령,령 해났주게.령이 왕 잡혀가면은 우리는 애기를 못 본

댄 허난,게민 아무한티도 말허지 안허기로 핸.60)

위의 각편들에서 부모는 모두 부대각의 날개를 발견하고서도 그를 살해하지

않는다.우선 #8은 부대각이 형제로 태어났다는 서사적 장치를 통하여 부모의

살해를 막고 있다.처음에 아기장수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역적으로 몰리는 상

58)[각편 10]은 세 명의 연행자가 함께 연행하였는데,부대각에게 위협을 가한 주체가 부대

각의 어머니라고 하는 연행자도 있었고 관군이라고 하는 연행자도 있었다.누구의 전승이

옳은 것인지 연행자들도 확신하지 못했다.본고 <부록>80∼81면 참조.

59)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24,백

록어문학회,2008,342면.

60)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11,백록

어문학회,1995,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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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두려워하여 그를 매장함으로써 중앙의 법을 충실히 지킨다.그러나 아기장

수가 거듭 태어남으로써 부모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고 그를 죽이지 않게

된다.즉,형제 아기장수의 탄생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부모는 중앙 권력이 만든

‘인간의 법’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을 호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통해 부모는 중앙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부대각의 생명을 보

존한다.#12에서 부모는 아이가 사령(使令)에게 잡혀가거나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날개의 존재를 감추는 방법을 쓴다.즉,부모 또한 중앙

의 법을 어기면서 부대각과 한 편이 되는 것이다.또한 부모는 중앙 권력을 거

스르는 이유로 ‘우리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즉,인성을 거론함으로써 중앙 권

력의 비인간성과 독단성을 폭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이처럼 위의 각편들은 중

앙에 대한 부모의 전면적인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을 유일한 적대자로 형상

화하고 있는 것이다.

#9

마 뭐 그 웨에 이제 이런 책들을 보게뒈면은 뭐 형제가 탁 건장하게 나

가지고선 이제 그 날개 돋혓다하지.그니까 이제 그 누가 날개 돋혓다

하게 뒈면은 그때는 이제 역적으로 몰리고 여튼 하니까 명주를 둘러가

지고 날개를 이래 감앗다 이제.61)

#14

옛날 제주도에 이형상 목사가 부임한 적이 있었다.그는 부임하자마

자 제주도 400여 리 길을 여러 군졸들을 거느리고 순력 길에 나섰다.

순력꾼들은 성안에서 출발하여 우선 동쪽으로 돌기 시작했다.여러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온 백성들은 멍석을 지고 나와 펼쳐 놓고는 그

위에서 큰절을 올렸다.북촌리(朝天面 北村里)‘정지폭낭’에 이르러서 다

시 동쪽으로 행차를 계속했다.

거의 한동리(舊左邑 漢東里)에 이를 무렵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한

길 저쪽에서 뭣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움직거리는 물체가 하나 있었다.

6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24,백

록어문학회,2008,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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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방(刑房)이 목청을 돋구며,‘목사님의 순력이신데 길을 비켜라’고

외쳐도 막무가내였다.

목사도 그 광경을 보고는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여러 군졸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여봐라,저게 뭣이냐?”

“귀신인지 생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길을 비키라고 해도 반응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모두들 하마(下馬)하고 어서 가서 확인하고 와라!”

목사의 명령을 받은 여러 나졸들이 창과 활을 들고 달려가서 보니 연

자매(硏子磨)밑돌을 등에 지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다.그 거대한

돌덩이 하며 부리부리한 눈망울과 몸집에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

었다.

그 중 한 형방이 나서서는,

“너는 오늘 목사님이 순력하시는데,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동네 사람들의 부탁으로 밥이나 얻어먹고 살기 위하여 이런 상일을

하는 막일꾼이 되업니다.”

슬며시 다가선 목사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여러 나졸들에게

저 밑돌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60여 명이 힘을 모아도 연자매 밑돌은

끄덕거리지도 않았다.‘대단한 장사가 이 마을에 있구나!’하며,일단 순

력을 마치고 이 사실을 어전(御前)에 보고했다.

(중략)

임금은 침착하게 부씨 장사의 옷을 벗겨보도록 형방에게 지시했다.형

방은 부씨 장사에게로 다가가서 웃옷만 하나 하나 벗겨나갔다.깜짝 놀

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바람에 임금은 물론 거기에 모인 관원들 모두가

눈이 휘둥그래지고 말았다.날개였다.제주에서 잡아 온 부씨 장사의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혔는데,그것이 새끼줄로 허리에다 딱 붙게 잡아묶

여 있었다.

임금은 모든 벼슬아치들을 조용히 불러세워 놓고,제주에서 온 장사를

죽일 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날게 돋힌 부씨 장사를 살려둘 경우에

는 반드시 제주도에서 용마(龍馬)도 따라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만약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은 모두 죽고야 만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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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편들은 부모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오직 중앙 권력만이 부대각에 대

한 적대자로 등장하는 경우로,모두 7편이 이에 해당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한다.#9에서는 부대각이 날개가 달린 사실을 발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제시

되어 있지 않으며 그저 날개를 명주로 감아서 감추었다고 서술하고 있다.이는

부모가 자식의 날개를 발견하고 날개 제거를 시도하는 화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데,따라서 이 각편에서 부대각의 적대자는 중앙 권력으로 일원화된다.그

리고 #14는 탄생 및 성장에 관한 화소 없이 부대각이 청년이 된 이후부터 이야

기가 전개되는 경우인데,따라서 날개를 발견하는 역할 또한 부모가 아니라 임

금 및 관원들이 대신하고 있다.즉,다른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날개를 발견한

부모가 아이와 집안의 몰살을 걱정하는 반면,여기에서는 임금과 관원들이 직접

아기장수의 날개를 발견한 후 그것을 놓아두면 “우리들은 모두 죽고야 만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 또한 부모 대신 중앙을 부대각의 유일한 적

대자로 상정하여 부대각과 중앙의 대립적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14의 경우 부대각의 정체를 알아보고 임금에게 보고한 사람이 당시

제주 목사였던 병와 이형상(甁窩 李衡祥,1653～1733)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형상은 28세(1680,숙종 6)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부터 76세(1728,영조 4)까지 관직생활을 한 인물로서63)지방관을 역

임하면서 지역의 민생 안정 및 유교적 풍속 교화에 힘을 써 부임하는 곳마다

많은 치적을 남겼다.64)제주 목사로는 50세(1702,숙종 28)때 부임하여 이듬해

62)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제주도전설지』,제주도,1985,193～194면.

63)그러나 서인과 남인이 분열 대립하고 있는 붕당정치의 상황으로 인해 실직에 종사한 기

간은 12년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8년을 외직으로 보냈다.부영근,「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3～8면 참조;임성원,「병와 이형상의 악부시 연

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4～9면 참조.

64)이형상은 34세에 광주 경력(廣州 經歷)이 되어 당시 흉년이던 광주에서 구휼사업에 힘썼

고 35세에는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부임하여 충근(忠勤)․ 효제(孝悌)․ 근학(勤學)․

수신(修身)등의 20조를 반포하고 충렬사(忠烈祠)를 건립하는 등 유교를 장려하는 데 힘

을 기울였다.37세에는 금산군수(錦山郡守)로 덕유산의 산적을 소탕하고 38세에는 청주목

사(淸州牧使)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였다.이후 동래부사(東萊府使)와, 양주목

사(楊州牧使)를 거쳐,47세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이르기까지 부임하는 곳마다 실천적

목민관으로서 많은 치적을 남겼다.이형상의 생지시(生誌詩)에는 이러한 이형상의 목민관

으로서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박정희,「병와 이형상의 삶과 도학의 시적 표현에 대

한 연구」,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8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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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파직당해 돌아갔는데,『무오정시문무과방목(戊午庭試文武科榜目)』에 따

르면 부대각(부시흥)은 1678년(숙종 4)에 급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형상과

부대각이 동시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은 제주에 부임한 1년 동안 제주도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시행하여 도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나65)이러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신당 철폐

정책으로 무교를 숭상하던 도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신당 철폐 정

책은 무속의 신앙 체계를 유교 제사 체계로 대체함으로써 유교식 지배 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이었는데,이는 지역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과 일체의 타협을 거

부한 급진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샀다.그리고 이형상 목사가 임

기를 마치고 돌아간 뒤 무력화되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특히 이

형상의 신당 철폐에 관한 설화 세 편에는 모두 그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

는데66)이를 통해서도 이형상이 신당 철폐 정책과 관련하여 대다수 제주도민들

의 반발을 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샀던 이형상이 부대각 설화에서 부대각을 체포

하여 중앙 권력에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전승자들이 이형상과 부

대각을 각각 중앙 권력과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이형상은 민생을 위하여 다양한 선정을 베풀었으나 본질적으로 중앙 권력

에 속한 지배계층으로서 제주도민에게는 정신적 뿌리를 위협하는 이질적인 존

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65)구체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을 펼쳤다.1)국영 목장에 소속된 목자(牧子)는 마소

가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하는 법이 있어 그 부담으로 인해 인신매매가

행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목자가 말을 징출하는 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신매매를 금지하

였다.2)잠녀(潛女)와 포작인(浦作人)에게 지나친 공납이 요구되었으므로 진상하던 전복

을 관가에서 값을 쳐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3)환곡 가운데 모곡(耗穀)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4)공물을 진상하고 물자를 구입해 오기 위한 배가 부족하여 퇴역한 전선

(戰船)4척을 사들임으로써 백성들의 부역을 줄였다.5)제주 내의 군문 장교(軍門 將校)

들도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6)양자 들이는 것에 예조(禮曹)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거리상 불가능하여 대가 끊긴 집안이 많았는데 이를 목사가 직접 허가하도록 하였다.조

성윤 ․ 박찬식,「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탐라문화』19,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8,201～204면 참조.

66)현길언의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탐라문화』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3)에 이러한 설화들에 관한 분석이 상

세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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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대각은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중앙 권력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로 등장한다.특히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자신의 한을 굿으로 풀어달라고

하면서 조상신본풀이를 남기는데,도민들은 이를 받아들여 부대각을 위한 본풀

이를 전승하게 된다.즉,부대각은 중앙에 대립되는 주변부의 영웅일 뿐만 아니

라 제주의 무속 신앙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신당을 철폐하고 유교식 제사체계를

확립하려 한 이형상과 대비되는 인물인 것이다.그리고 부대각은 결국 중앙 권

력에 의해 살해되지만 신앙의 주체자인 민중들은 유교 통치체제를 대변하는 이

형상을 거부하고 부대각을 위한 조상신본풀이를 연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신적

뿌리인 무속신앙을 수호하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의 적대자는 중앙 권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이는 주변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중심부이자 폭력적인 국가 체제를 의미하며,또한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거부하는 유교식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그리고 부대각은 이에 맞

서는 제주의 영웅이자 무속 신앙으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정신적 뿌리를 상징한

다.그는 결국 비극적으로 살해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전승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동일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며 이를 통하여 중앙 권

력의 통치체제와 대립하는 전승의식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2.구조의 특성

1)공간 이동과 결부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는 아기장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일대기

적 구조로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주인공인 아기장수와 그를 해치려 하는 부모

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아기장수 설화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한 선행연

구에서는 아기장수를 피지배층을 대표하는 민중영웅으로 상정하면서 부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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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해당하는 아기장수는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민중영웅

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민중영웅 구조 연구의 선편을 잡은

조동일은 귀족적 영웅과 평민적 영웅을 구분하면서 평민적 영웅의 이야기는 ‘미

천한 혈통을 지닌 인물의 탄생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소유 -능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평민 영

웅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기장수라고 주장하였다.67)심정섭은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의 일대기가 ‘탄생 -갈등 -죽음’,혹은 ‘탄생 -갈등 -재생의 좌절 -

죽음’의 구조로 형상화되면서 신분의 한계로 인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평민적

영웅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분석하였다.68)이를 발전시킨 이혜화는 아기장수가

체제저항자라는 측면에서 체제순응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 구분된다고 보

고 아기장수 설화는 피지배층의 체제저항자가 그 부모로 대표되는 비굴한 민중

과 지배층의 공모로 인해 좌절과 비극의 종말을 거두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았

다.69)이상의 논의를 받아들여 박성순은 아기장수 설화의 구조의 변이형에 담긴

민중의식을 고찰하였는데,‘출생 -죽음’,혹은 ‘출생 -대결 -죽음’의 구조를

보이는 아기장수 설화가 ‘출생 -죽음 -재생(재출현)의 암시’,혹은 ‘출생 -대

결 -죽음 -대결 -죽음 -(득천)’으로 변이됨으로써 민중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70)또한 강

유리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대립을 더욱 세밀히 분

석하였는데,‘날개형’의 아기장수 설화에는 반대세력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려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지배층의 가능성을 상

징하는 아기장수를 그 부모인 피지배층이 스스로 살해함으로써 그 책임을 전적

으로 피지배층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71)

67)조동일,「영웅의 일생,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10,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

소,1971.

68)심정섭,「전설의 문학적 구조」,『문학과지성』27,문학과지성사,1977.

69)이혜화,「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한국민속학』16,한국민속학회,1983.

70)박성순,「아기장수 전설과 민중의식」,『국어국문학 논문집』16,동국대학교 국어국문

학부,1993.

71)강유리,「<아기장수>설화 연구 -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한국고전연구』2,

한국고전연구학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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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과 같이 부대각 설화도 부대각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탄

생 -갈등 -죽음(혹은 사라짐)’의 일대기적 구조로 다루며 부대각이 선천적으

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출신의 평민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억울하게 희생되고 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

진 바와 같이 민중영웅으로서의 아기장수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절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대각 설화의 경우는 이러한 서사구조가 제주와 한양(서울)간의 공

간 이동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부대각은 제주에서 탄생

하나 한양으로 올라가 다양한 사건을 겪고,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서,혹은

귀향했다가 다시 떠나는 길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이와 같이 공간의 이동과 서

사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설화에서 제주와 한양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따라서 구체적인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제주

와 한양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대각 설화에서 제주와 한양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선행연구에서 아기장수

설화의 핵심적인 대립이라 보았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 부대각 설화에

서는 제주와 한양의 공간적 대립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앞 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 설화에서는 부대각을 부모가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각편

이 단 한 편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대각의 부모 및 주변인들은 부대각과

함께 중앙 권력에 대립하는 피지배 민중들의 집단으로 묶이게 되는데,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한양에 대립하는 제주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4

경핸에 그 하르바님이 와가지고 모든 정리를 고 방상에 다  일을

다 해놓고 서울을 올라가게 되니까,그 선후 사공들 있잖아.막 뒤에 

르는 사람들.

그니까 이제 서울에서 는 말이,한양,옛날은 한양이라 했거든,서울

을 보고.서울에서 이제 는 말이,

“제주 대각 하르바님이 오면 우리는 못 산다,게니까 죽여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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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제 막 패 들러 오난,

“나는 나 혼자 죽지,왜 선후 사공들이 죽게 하겠느냐.”

겐 그 대각 하르바님이 무쇠방석을,거기서 준 거라.게난 무쇠방석을

탄 오고 무쇠방석을 탄 갈 때에,이제 그 선후 사공라,

“무쇠 방석을 래라.”

겐 무쇠방석을 노랜 핸,물 아래 솔솔 아젼,

“나 나 죽으면은 너네들은 다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랬댄 해여,그 하르바님이.그래서 몇 명

을 위해가지고,

‘나 혼자 목숨을 죽어버리믄 너네들은 살지 안겠느냐.’72)

#12

그 백저나던 시대에 그 제국시대 말고 그 전에 이제 군승이옌 헌건

군인이지 군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주도 이제 몰사허래 온다고 이제

군함 멫척 이제 군인 몇척 오니까 이제 그때 나문 주의허라 이제 헤염

시니까.그 할아버지 영을 보니까 나왐시난 이제 우리 제주도 백성을

살리젠 허민 어떻게 살리느냐 해연 이제 제주도 출신들을 다 모여가지

고 이제 허는 말이 그 부대각 하르방이 허는 말이 저재불치 혼 집이 대

도 혼 섬썩만 모여 오라고 불치 이제 대고 혼 섬썩만 모여 오면은 바닷

가로 영 뱅뱅 놓고 이제 영 해연 돌아거네 제주섬을 다 앚당 을마다

노면은 이제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 비름 몽생

이 타가지고 이제 헌다.

게민 전부 이제 그 불치를 이젠 대도(大斗)혼 섬썩도 가져오고 배에

이제는 뭐 안해도 그때는 맥이 이서났주게 큰 맥을 담으멍 다 이런 바

닷가에 앚다 놔그네,하니까 아무시에 아무 날 들어온다 이렇게 허니까.

이젠 그때 들어오곡 헌댄 허난 말을 이젠,비름 생이를 그 하르바지

강 알에 영 태와가지고 이제 불치 핸 뿌려노난 제주섬을 루에 다 돌

았다는 거라.하루바지는 입으로 푸푸 재를 불면서 을 타가지고 

또꼬냥에는 샢써레 비차락 이젠 달아매고.경 핸 가면서 일루 저래 영

핸 제주도를 혼 멫 바퀴 돌아가니까 군함은 완 보니 하늘이 크게 불치

72)본고 <부록>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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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냥 해부니까.이젠 못 들어완.그때는 우리 살았다 핸 이젠 백성들

을 다 모여오라.허난 전부 다 모여와가지고.73)

#14

대각 벼슬을 받고 온다는 소식에 접한 친척들은 물론 동네사람들까지

도 모여 잔치 준비를 서둘렀다.부씨 장사가 어전에 올라가서 대각 벼슬

을 받고 온다는 사실도 기뻤지만,배가 준 죄로 늘 굶주리던 사람이 이

제는 나라에서 주는 봉록(俸祿)으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 수 있게 되었

다는 기대가 더없는 기쁨이었다.

기다리던 배는 평대리(舊左邑 坪垈里)에 있는 포구로 입항했다.그런

데,이상하게도 부대각은 안 보이고 칙령만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

다.어전에서 온 나졸들은 거짓으로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뒤따라오던

대각님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고 전하고 나서 칙령만 남

긴 채 떠나 버렸다.

부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침통했다.바로 그날 밤 한 친

척의 꿈에 부대각이 나타났다.눈물을 글썽이며 겨드랑이에 날개 돋힌

죄로 무쇠상자에 담긴 채 바다 속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으니,나의 원한

을 큰굿 및 마당(석)으로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사라져 버렸다.74)

#4에서는 부대각이 벼슬을 하게 되어 한양에 가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한양

사람들이 부대각을 경계하여 그가 타고 오는 배를 공격하려 한다.그러자 부대

각은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공들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이 각편에서 부대각을 살해하려 하는 주체는 한양 사람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사회적 신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속 공간의 이름만을 따서 적대자

로서 명명하고 있는 것은 전승자들이 대립의 핵심적인 요소가 지역적 차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여기서 한양은 제주와는 달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

을 배척하는 공간이며,사공으로 대표되는 제주도민을 살해하려 하는 폭력성을

지닌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2에서는 조정에서 군인을 파견하

73)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2)」,『백록어문』11,백

록어문학회,1995,275면.

74)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제주도전설지』,제주도,1985,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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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기 구조 탄생 갈등 죽음

공간 변화 제주 한양(서울) 제주

[표 6] 부대각 설화의 일대기 구조와 공간 변화

여 제주를 침략함으로써 실제 전쟁이 발생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는데,제주도민

들은 부대각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군인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다.#14에서는

친척들 및 동네사람들이 부대각의 출사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먹성 좋은 장사

인 부대각이 이제는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며 안심하고 있는 반면 한양에서

파견된 나졸들은 부대각을 수장시켜 살해한 후 제주도민들에게는 배가 침몰한

탓에 부대각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즉,제주도민들은 부대각의 생활

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한편 조정은 권력의 논리만을

따르며 인간성을 몰살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의 중점적인 대립이 제주와 한양의 공간적 대립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이 설화의 서사구조가 공간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모든 사건이 아기장수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부대각 설화

에서는 부대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주와 한양을 거듭 왕래하게 되므로 서사

구조 또한 이러한 공간적 이동과 관련하여 형성된다.75)구체적으로 부대각의 일

대기가 크게 ‘탄생 -갈등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 ‘제주 -한양 -제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부대각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성장과정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다.

75)물론 모든 각편이 이러한 공간적 이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7,#10,#11,#13,#18의

다섯 편에서는 여타의 아기장수 설화의 경우에서처럼 공간적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그

러나 약 77%를 차지하는 나머지 17편에서는 모두 부대각의 공간 이동이 사건 발생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대각 설화의 서사구조 분석에서 공간적 이동의 양상은 반드

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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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척덜은 전부 제사 보레(보러)오고.펏짝허니 시(市)에 가서 제주 성

안 오란 이렇게 바레보니,오양간(외양간)에 쉐막이라는디 소가 매여저

시난,도둑놈은 들어서 그 쉐를 도독질허여 가젠 들어오니,그것이 성안

잇는 부대각 하르방은 그거를 보앗구나.펏짝허게 아간 그 도독을 심

언(붙잡아서),

“너 이 집이 어떤 집인디 너 소를 도독질 허레 왓느냐?”

심언 답도리(잡도리)허여두고 소는 도독질 못허연.

잇는 가온데 아이고,‘난 여기는 살 수가 없구나.’펏짝 허게 아드는

것이 장안,한양(漢陽)장안으로 들어갑디다.들어가 산에서만 이레 

고 저레 고 다념더니(다니고 있더니),를날은 방(訪)을 지어 부찌는

(붙이는)게 이 산에 국매(國馬)를 잇어, 번 을 내려 오민(오면)사람

에게 해치고,사람들을 죽여가는 국마가,큰 말이 하나 있으니,‘이 국마

를 잡아주는 자가 있으면 천금상(千金賞)을 봉(封)허여주마.’방을 씌어

부찐 걸 보고 부대각 하르바님이 들어갓구나.76)

#8

연못이 큰 연못이 잇엇는데 백마가 때가 되면은 그 물 먹으러 산에서

내려가고 거기 와가지고 한번 크게 울음을 치고 힝 울음을 치고 물을

쭉쭉 마시고 거기 있는 무슨 나문지 모르지 큰 나무에다가 목덜미를 비

비고 또 돌아가거든.그것이 자꾸 벤복허는거라.그런데 그 말을 잡을려

고 해도 잡을 사름이 없어요.그래서 그 나라에서 방을 부친거라.이 말

을 잡는 사름에게는 만호라는 벼슬을 주겠다.그 만호라는 벼슬이 머냐

면 지금의 대대장격인 모양이라,만호.만호를 별을 주겠다,방을 붙이니

까 제주도에서 부대각이 가게뒌거지.(중략)<조사자 :아～ 그 제주도

에 잇엇는데 충청도에 간 거 마씸?>으,응,그렇지 그렇지.그 방을 봐

가지고 방을 보니까 제주도 사또도 아마도 봐가그넹 연락을 헷겟지.그

 잡으래 한 번 가봐라 벼슬준다니까 게서 갓어,헤서 또 을 잡앗

잖아.77)

76)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앞의 책,329면.

7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24,백

록어문학회,2008,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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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느 해 인가 어전에서 무과과거를 본다고 하여 부(夫)씨 청년도 서

울로 올라갔다.

남들은 문으로 들어갔으나 이 청년은 한 손으로 담을 짚고 나는 듯이

넘어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힘도 장군이고 달리기도 일등이었는데 낙방하고 말았다.삼천선비들

이 모두 급제를 하여 돌아갔으나 이 청년은 그대로 과거장에 앉아 있었

다.

이상하게 여긴 상시관(上試官)이 물어봤다.

“너는 어떤 인간이길래 안 가는 거냐?”

“나는 제주도 고양부 부씨요.나는 왜 급제를 안 주는 거요?”

화가 난 부(夫)씨 청년이 눈을 부릅뜨자 놀랜 상시관이 무서운 김에

「대각」벼슬을 내려줬다.그래서 이때부터 부(夫)대각이라고 불리게 됐

다.78)

#12

그루 후제 이젠 해녀벌이옌 헌 건 이 해녀덜 시꺼가지고,육지 가거넹

에 선에 시꺼가지고 이젠 그 해녀들 벌이 해 오민,그 하르바지네 배

가 최고 잘 됐어.최고 강 벌어 오면은 뭔 헌다 허면은 그 하르바지가

막 밭도 사고.뭐 허곡 해여도 그것이 욕심을 안 나가지고 평대 중동네

이제 전부 래밭이라 집은 안 지스곡 숨부기허고 모래만 이슨 밭인디,

그 래를 이젠 그 하르바지가 졀(겨울)은 들면은 우리가 이거 헐 필요

가 없다.이 래 전부 갈아가지고 농사지면은 우리가 헐 꺼 아니겐 핸.

그거 이젠 개 가죽 이젠 열두 장.개 가죽이 열두 개 들면은 이제 옷

하나 만드는 거라.엣날은 거민 눈 온 때고 뭐 헌 때고 이제 강 그 가

죽 해가지고,쇠스렁 앗안 강 손으루도 긁으곡 발로도 긁으곡 허면서

그 동산을 전부 해 가지곡,이제 몇 천만 평을 그 평대 을 중동네엔

서민 이제도 알아 그 마을을 이젠 벌레동산을 전부 헤싸가지고,이젠

몬 부대각 밭이 되어 부렀어.그 동네가 경 핸 밭을 만들어 놓곡,또 경

78)고대경,「부대각」,『신들의 고향』,중명,1997,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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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가 이제 봄은 나면은 수 벌이를 육지로 나가고.79)

#1에서 부대각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한양으로 떠난다.

어렸을 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특별한 자각 없이 형제들과 소를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는가 하면 평대리와 제주시내 사이를 수시로 날아다니고 집안의 소도

둑을 잡아내는 등 거리낌 없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였으나 자신의 뛰어난 능력

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제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다.#8에는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백마를 퇴치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2,#3,#4,#9,#20에 모두 동일하게 ‘백마(호랑이)퇴치

화소’가 삽입되어 있다.그리고 #15에서는 과거를 보고 벼슬을 얻기 위하여 한양

에 간 부대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12는 독특하게 벼슬이 아니라 해녀벌이를

위해서 부대각이 제주와 육지를 왕복하는데,이는 연행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

성의 생활상에 관련된 부대각의 업적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이상

의 각편에서는 모두 부대각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스스로 한양으로 가서 더

큰 업적을 이루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여기서 한양은 벼슬로 형상화되는

정치적 ․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제주에는

없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따라서 한양은 영웅이 자신의 포부를 펼치며 능

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성취’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각이 아무리 큰 성취를 했다 해도 태생이 제주도라는 사실은 항

상 부대각의 발을 묶는다.의도했던 성취를 이룬 후 부대각은 반드시 귀향을 하

는데,이 과정에서 그는 살해되고 만다.

#8

그래서 이젠 부대각이 배를 타그넹 지금 저 평대리가면 그 비석이 잇잖

아?거기 중똥이.그 앞바다에서.그 지금 그 사방에 안개가 캄캄히 끼

고 말이지 아마도 화살을 맞앗는지 뭘 맞앗는지 이제 그 잠복했던 사름

들 때문에 부대각이 이제 그 마침내 죽었으니까,그래가지고 그 쒜방색

79)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2)」,『백록어문』11,백

록어문학회,1995,275～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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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뭔 방색을 물에 던져서 푹닥 날아가지고 그냥 앉았는데,에 가라

앉아가지고 이제 죽은거지.80)

#9

그러니께 무관들이 그땐 그 득세한 때니까 경민관 벼슬을 주고 내려가

고 잇으니깐 수중수장식이라고 해서 제주 목사한테 이제 그 저 암캐치

시를 내린거야.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 경인 벼슬을 받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부임하는 도중에 바다에서 죽엇어.수장시켰단 말이지,목사

가.81)

#15

병졸들을 내주자 부(夫)대각은 제주로 배를 띄웠다.앞 배에는 전령들

이 타고 뒷 배에는 자신이 타고 제주바다를 다 건너올 때였다.

한라산봉우리가 조그맣게 보이자 기세가 좋은 부(夫)대각이 펄쩍 뛰

어 올랐다.어릴 적 생각에 단숨에 날아갈 것 같아 뛰어오른 것인데 그

만 바다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바닷속에 빠진 그는 간 곳이 없어져 시

체도 찾지 못했다.82)

위와 같이 부대각은 한양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벼슬을 받고 제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8,#9에서는 부대각의 능력을

견제한 중앙 권력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살해되고 #15에서는 스스로의 능력을 자

만한 끝에 어리석게 죽는다.죽음의 원인은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으나 모두 부

대각이 귀향길에서 죽는다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여기에는 ‘성취’의 공간으

로 설정된 한양의 부정적인 이면이 드러나 있다.즉,부대각이 한양 내에서 뜻

한 바를 성취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한양을 벗어날 경우 중앙 권력의 견제를 받

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한양은 성취의 공

80)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1)」,『백록어문』24,백

록어문학회,2008,344면.

8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2)」,위의 책,352면.

82)고대경,앞의 책,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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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나 그곳을 벗어나는 경우 가차 없이 위해를 가하는 냉정한 지배 권력의 공

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제주는 한양과는 달리 단지 영웅이 태어나고 죽는 공간으로만 형상화되

어 있다.즉,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제주에서는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없

으며 단지 비극적으로 살해되기만 할 뿐이다.부대각은 제주의 평범한 민가에서

태어나 농부이자 목자로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이러한 상황을 탈출

하기 위해서는 한양에 가서 더 큰 업적을 이루고 벼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한양에서 새로운 성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제주에서는 사회적,경제

적 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범한 촌부로 평생 굶주리며 살아가야 하

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제주가 부대각의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현

상에는 주변부로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제주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

면서 제주를 민중영웅의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그리고 한양을 성취의 공간으

로 제시하고 있다.또한 부대각이 영웅으로서의 큰 포부를 품고 주체적으로 탈

향하는 장면과 결국 바다에서 수장된 채 귀향하는 장면이 대조되며 비극성이

극대화된다.이를 통하여 지배체제의 속성 및 주변부로서의 제주의 한계가 나타

난다.

2)중층화된 대립 구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은 한양과 대립되는 제주의 영웅으로 등

장한다.그는 영웅으로서의 포부를 품고 한양으로 떠나지만 결국 한양에서 중앙

권력의 견제를 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각

은 단 한 번도 한양을 직접 공격하거나 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죽기 전까지 그는 한양의 중앙 권력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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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허영 부대각 하르바님이 펏짝 허게 가는 게 남산으로 올라가 베려

보니(살펴보니)우으(위)로 하게 내려오는 게 국마가 내려왐시난(내

려오고 있으니),주먹을 끈(불끈)줴고(쥐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누군 줄 아느냐.여기 와서 무럽(무릎)을 꿇어

라.”

허여 호통으 허니,이 바바막 떨면서 오란(와서)떡 무릎을 꿇으니,

그걸 잡아 앚언(가지고)어전(御殿)상시왕(上試官)에 들어가,

“국매를 잡아십네다.”

“과연 기뜩(奇特)허구나.니 소원이 무엇이냐?”

“군사덜 삼천 명만 내여주고 군함(軍艦)을 서른 세 척을 지어주십서.”

“무엇 허겟느냐?”

“번 대국(大國)을 치겟습니다.”

“그걸 그럴라면 는 수 엇이 다 려주마(차려주마).”

군사 삼천명을 내여주니,아앚언(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울진(蔚珍)강진(康津)

삼십삼포(三十三浦)로 내려온다83)

#4

국매를 죽였댄 허는 사람도 있고,거기 있는 사람이,옛날 말 는 것

도 다 틀려.들은 대로 는(말하는)거니까.이 사름 저 사름 마을을 못

살게 군 그런 사람이 이서가지고 기운이 세니까 그 사람을 죽였든,그

국매를 죽였든,그 잡으니까,

“너는 무슨 벼슬을 받겠느냐?”

“대각 벼슬을 받겠습니다.”

부대각,대각.게난(그래서)부대각 하르바님이라.84)

83)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앞의 책,329면.

84)본고 <부록>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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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난(그러니까)부대각 하르방이 저걸로 해서 나라의 군사들 내노면

은 하르방이 나가면은 그 싸움을 이경 오지만은 하르방이 안 나가며는

싸움을 못했지.경니까 한국 일대 나사서(나서서)그 하르방이 칼을

일러서 싹 그걸 나 싸움을 나 해도 그 하르방을 이길 수는 어서 나

서.85)

#1과 #4에서 부대각은 국마를 물리침으로써 국가의 우환을 없애주고 임금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대각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이와 같이 부대각은 지배

체제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한양과 우

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그리고 부대각이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려 하는 대상

은 오히려 ‘대국’이라는 국가체제 외부의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1에서 부대

각은 임금에게 대국을 치겠다고 하면서 군사와 군함을 요구하고 임금도 이를

흔쾌히 허락한다.그리고 #6에서도 부대각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항상

승리하는 용맹한 장군으로 묘사된다.즉,부대각은 제주를 대표하는 영웅으로서

한양으로 형상화된 중앙 권력과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

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한양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다.이는 부대각이 공격 대상을 한양에서 대국으로 대치함으로써 대상을 간접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리고 이를 통하여 제주와 한양이 맞서는 이

항대립 구조는 대국이 제3항으로 삽입된 중층적 대립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이

러한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5)본고 <부록>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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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양

한양제주

대국

[그림 2] 부대각 설화의 중층적 대립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한양,대국은 각기 서로 대립하면서 중층

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공격 대상이 ‘대국’으로 제시되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공격 대상의 간접화는 ‘한양 -제주’의

관계와 ‘대국 -한양’의 관계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기 때문이다.‘한양 -제주’의 대립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 관계를 뜻하는데,이는 한양과 대국의 대립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화이론

(華夷論)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대국은 정치경제적인 중심부로서 한양과 책봉 -

조공의 위계를 갖는 국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의하여

‘한양 -제주’의 관계가 ‘대국 -한양’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치환되고 부대각은

대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격 대상의 간접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주변부의 영

웅인 부대각이 중앙 권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지배체제를 전복시키는 인물

로 묘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 설화는 전승자

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며 전승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를 직접적으로 전복시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따라서

쟁취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욕망을 다른 대상으로 전이시켜 한양이 아니라 대

국과 대립하는 부대각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차적으로 제주가 한양의 지배 이념을 받아들여 순응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부대각의 공격 대상은 한양이 아니라 대국,즉,한양이 적대

감을 지닌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앞에서 인용한 #1에서는 부대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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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을 치러 전장에 나서자 한양에서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이처럼 부대각은 대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양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리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부대각이 한양에 동화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

다.여기에는 제주의 한양 극복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성취하려는 구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한양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국 침략을 부대각이 시도한

다는 것에는 이미 부대각이 한양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웅이라는 사실이 전제되

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부대각은 한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

신의 영웅적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부대각의 대국 침략 행

위는 한양의 대국 극복 욕망을 실현해주기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는 동시

에 제주의 한양 극복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3.갈래의 특성

1)부대각 신화와 전설의 상호성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가장 큰 특성은 그 갈래가 전설뿐만 아니라 신화

(본풀이)86)로도 존재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선행연구에서는 아기장수 설화

를 전설에 한정하여 분석해왔는데,이와 같은 분석은 조동일이 신화 ․ 전설 ․

민담을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그에 따르면

자아는 의식과 행동의 주체이며 세계는 의식과 행동의 대상에 해당된다.이에

86)본풀이는 ‘심방’이라는 무속적 사제가 의례 때 신의 강림을 청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대표적인 구비신화이다.정진희,앞의 논문,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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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화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동질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신

화적 질서를 형성하는 한편,전설에서는 자아에 대하여 세계가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민담에서는 반대로 세계에 대하여 자아가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는 점에서 세 갈래가 구분된다.그리고 조동일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기장수 전

설이 세계의 일방적인 우위로 서사가 전개됨으로써 “전설적 좌절”이 형상화되는

대표적 유형이라 논하였다.87)그리고 이후의 연구들 또한 주인공의 좌절과 비극

적 세계관 등 전설 장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아기장수전설에 주목하였다.88)

한편 천혜숙은 이러한 삼분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기장수 전설은 단지 전

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성격을 지닌 “신화적 전설”임을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기장수 전설은 건국신화에 대한 상대적 인식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건국신화와 동일한 신화소를 지니고 있으나 신화적 총합에는 실패한 결

과물이라고 보았다.그리고 그는 신화 ․ 전설 ․ 민담을 전승집단의 세계인식

적 차원과 구술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화는 동질적 인식,전

설은 규명지향적 인식,민담은 향유지향적 인식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89)그

어떤 하나의 각편도 하나의 갈래로 규정될 수 없으며,모든 각편들은 어느 정도

각 갈래의 특성을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90)천혜숙의 이러한 문제제

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연구는 신화 ․ 전설

․ 민담의 세 갈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통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각각의 갈래에서 특유의 세계관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순차

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는지는 논증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특히 부대

각 설화와 같이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한 갈래로 전승되고 있는 경우에

87)조동일,「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전설의 설문」,『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집문당,

1992,155～166면(『어문학』27(한국어문학회,1972)에 수록된 것을 재수록).

88)심정섭,「전설의 문학적 구조」,『문학과지성』27,문학과지성사,1977봄;김재용,「전

설의 비극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서강어문』1,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1;장장

식,「아기장수전설의 의미와 기능」,『국제어문』5,국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4;김

기설,「패배형 전설 연구」,『월산 임동권 박사 송수기념논문집』,집문당,1986;전신

재,「아기장수전설과 비극의 논리」,『한림대학교 논문집』8,1990.

89)천혜숙,「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7,26～33면.

90)“개개의 어떠한 작품도 (……)한 장르의 완전한 표본이 아니다.모든 작품들은 다소간

혼합된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달리 말하면 장르들은 여러 특성들의 복합적 구성체

이다.”시모어 채트먼,『이야기와 담론』,푸른사상사,200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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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화와 전설이 더 복잡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분석을 요한다.

먼저 부대각 신화는 부대각 전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으로서 ‘전설의

신화화’의 측면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역사적 인물에 관한 전승이

해당 인물에 관한 신앙으로 정착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이기태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의 성황당 및 단종을 신으로 모시는 영월과 그 주변부를

조사하여 지역사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 제의의 대상신으로 모셔지게 되는 과

정을 분석하였으며91)서종원은 서해안 지역에서 임경업이 신격화되는 과정을

밝혔고92)이경엽은 순천의 성황신앙 및 산신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토착

세력이 지역 수호신으로 신격화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93)그리고 특히 최명환

은 단종설화가 역사시대에 전설이 신화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주장

하면서 전승자들이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수용하는 전설을 전승한 후 여기

에 신성성이 가미되어 신화가 되는 것임을 밝혔다.94)부대각 또한 조선 후기의

인물로서 역사시대에 전설이 신화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부대각 설화는 지

역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전승하고 있으며 증거물이 설화의 내용에 강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비극적 죽음으로 원혼이 된 대상을 제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95)

91)이에 따르면 지역민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맥락

에 기반한 정치적 상징을 재생산하면서 제의 전통을 창출한다.지역민들은 계층에 따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징화를 상이하게 시도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문화를 재생산하려 한

다.그리고 이렇게 상이한 인물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제의의 전통

이 창출된다.이기태,「사회계층에 따른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과 제의 전통의 창

출」,『비교민속학』15,비교민속학회,1998;이기태,「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과 전

통의 창출」,『비교민속학』17,비교민속학회,1999.

92)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이 신격화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용맹성을 지닌 장군이라는

점,민중들의 삶을 대변한 존재였다는 점,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중들이 공감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리고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신앙이 정착 및 확대된다.

서종원,「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93)순천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의 선조인 김총(金摠),박영규(朴英規),박난봉(朴蘭鳳)은 지

역의 수호신으로 신격화되었는데,토착세력이 지배세력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황당

및 산신제를 설치 및 운영하고 후손들은 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심으로써 지역 내 주

도권 장악하게 된다.이경엽,「순천의 성황신앙 ․ 산신신앙과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남도민속연구』6,남도민속학회,2000

94)최명환,「단종설화의 전승양상 연구」,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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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물이 신격화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앙에 관한 역사적

기록 및 증언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인 본풀이 사설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나,부대각의 경우에는 본풀이가 존재하여 신화와 전설의 상호 관계에 관

하여 면밀히 고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우선 부대각 신화는 내용의 측면에

서 아기장수 전설에 대부분 빚지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자아와 세계의 관계 및

전승집단의 세계인식의 차원이 중층적이고 복잡하게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부대각은 뛰어난 영웅적 과업을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죽

음을 맞음으로써 자아가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는 전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그러나 부대각은 오히려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신적 존재

로 상승되고 있다.유요한은 신화 속 영웅들이 맞는 결말의 한 유형으로서,비

극적인 죽음을 맞지만 죽은 후 신의 지위에 오르는 유형을 꼽으며 헤라클레스

의 예를 든 바 있다.96)온갖 고난을 겪은 뒤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은

헤라클레스를,온갖 고난을 겪은 뒤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은 부대각

과 겹쳐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감한 뒤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헤라클레스와 같이,부대각 또한 죽음 이후 신성성을 부여받으며

부씨 집안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된다.즉,부대각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죽음

을 맞이하는 부분은 부대각의 영웅적 성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그가 영웅을

넘어 신의 존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부대각의 주체적인 결단은 부대각 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부대각 신화에서 부대각은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면서도 세계를 완벽

히 초월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부대각의 출정 소식을 전해들은 부씨

집안 사람들은 부대각을 그대로 놓아두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산에

있던 장군 모양의 바위를 부수게 된다.부대각은 눈이 멀어 출정도 못하고 군사

들이 굶어 죽자 옥황상제에게 무쇠 방석을 내려달라고 빌어 물 위로 내려온 무

95)비극적 죽음으로 원혼이 된 역사적 인물은 신성성을 가지고 제의의 대상이 된다.이창식,

「단종전승의 구조와 의미」,『강원민속학』12,강원도민속학회,1996;김의숙,「단종신

앙과 제의 연구」,『강원문화사연구』2,강원향토문화연구회,1997;최명환,위의 논문.

96)유요한,『우리 시대의 신화』,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3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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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석갑(혹은 무쇠 방석)에 앉아 가라앉아 죽는다.즉,부대각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포용한 후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말이며 또한 이러한 죽음을 통하

여 부대각이 신적 존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다시 자아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즉,부대각은 자아에 대한 세계의 우

위로 인해 죽음을 맞으면서도 스스로의 영웅적 자의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와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는 작품 내 ․ 외의 차원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면밀하

게 설명해볼 수 있다.앞서 살핀 선행연구에서 조동일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토대로 전설을 분석하면서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그리고 작품내적 자

아와 작품내적 세계를 상정한 바 있다.여기서 작품외적 자아는 이야기판의 화

자와 청자이며,작품외적 세계는 이야기에 언급된 바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

물이다.그리고 작품내적 자아는 이야기에서 허구적으로 설정된 의식과 행동의

주체인 인물이며 작품내적 세계는 이야기에서 허구적으로 설정된 의식과 행동

의 대상이다.97)이와 같이 조동일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그것

을 작품내외로 나누어 고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르적 일반화를 할 때에는 작

품내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만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그러나 작품 내의 자아와

세계의 관계뿐만 아니라,작품 외의 자아와 세계,즉,이야기를 전승하는 향유자

들의 의식과 실재 존재하는 의례의 대상에도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따

라서 부대각이 신이 되어 전승자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작품외적 차

원을 고려해 본다면 부대각이 단지 작품내적 세계에 의한 희생에 그치는 자아

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이러한 부대각 신화는 굿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연행됨으로써 다시 전

설에 영향을 주게 된다.대부분의 부대각 전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논평과 함

께 신화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부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침통했다.바로 그날 밤 한 친

97)조동일,앞의 책,156～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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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의 꿈에 부대각이 나타났다.눈물을 글썽이며 겨드랑이에 날개 돋힌

죄로 무쇠상자에 담긴 채 바다 속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으니,나의 원한

을 큰굿 및 마당(석)으로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사라져 버렸다.

그 후로 이 마을 부씨 집안에서는 굿을 할 경우,심방은 이 부대각의

원통한 내력담인 ‘조상본풀이’를 창하고 난 후,서우젯소리로 그 영혼을

흥겹게 놀린다.98)

#16

또한 만호 부시흥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전설과 무당들의 구술로서 무성

하게 전해지고 있다.99)

#20

그런 전설 아닌 전설처럼 내려오는 입장이 있고.그 옛날에 무당들이 굿

을  때 이 본풀이를 하는 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거야.100)

#9

고런 것이 부대각 우리 할아버지의 전설이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평대

리는 수호신으로써 또 무당들이 뭐 굿풀이를 한다던지,이제 그 관혼상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옛말엔 전부 무속인으로 불러다가 집집마다

그 축원을 드렷어요.축원을 드릴 때 꼭 부대각 이름이 나와,지금도 평

대리에서 굿 하는데 뭐 솔직히 헤서 무당 입에서 부대각 할아버지 말이

안 나오면 안 뒈겟지요.그만큼 이 부락에서 칭송도 자자할 뿐더러 우리

평대리 그 수호신 위치를 지키면서 이제 그 일반 우리 사회에 이제 그

귀감이 음 도움이 되고 잇는거야.뭐 이것이 대략적인 우리 부대각 할아

버지의 전설이라구.101)

이처럼 부대각 전설들에서 부대각 본풀이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부대각이 지

98)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앞의 책,196면.

99)탐라유사편집위원회,『탐라유사(耽羅遺事)』,부씨문중회총본부,1988,278∼279면.

100)본고 <부록>86면.

10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2)」,『백록어문』24,백

록어문학회,2008,341～344면.『백록어문』24,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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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수호신으로서의 신격을 예찬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이는 앞서 부대각

신화와 같이 세계의 횡포로 희생되면서도 또다시 세계에 대한 초월을 꾀하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즉,부대각은 소외된 존

재로서 중앙 권력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것은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풀이라는 형태 속에서 공동체의 신앙을 통하여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위의 전설들은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기억을 해

원(解冤)의 형식으로 거듭 풀어 나가면서 공동체는 계속하여 이어져나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부대각이 서사 내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부

대각 전설에서도 부대각이 신앙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자아의

완전한 패배는 보류되고 있으며,도리어 자아가 세계를 초월할 수도 있음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2)부대각 설화와 당신화의 상호성

부대각 신화와 전설은 모두 제주도 당신화(堂神話)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특히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데,이러한 연관성은 부대각

설화의 전승 지역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앞의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 설화의 근거지는 구좌읍 지역인데,이곳은 송당계 본풀이의 영역권

에 해당되며 현재까지도 당신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

이다.또한 부대각 본풀이를 연행하는 심방들 또한 구좌읍 평대리와 하도리의

당맨심방으로서 송당계 본풀이를 전문으로 연행하는 직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대각 본풀이와 송당계 본풀이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

다.

우선 부대각의 영웅적 형상은 송당계 본풀이의 주인공 신들과 상당히 유사하

다.특히 <세화본향당본풀이>에 등장하는 ‘금상’,그리고 <송당본향당본풀이>와

<김녕궤네깃당본풀이>에 등장하는 ‘문국성’및 ‘궤네깃도’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

다.금상은 부대각과 같이 땅에서 솟아난 신격이며,임금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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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으로 몰리는 영웅이다.그리고 대국을 쳐서 큰 공을 세우나 중앙 권력과 거

리를 두고 제주의 신으로 좌정한다.궤네깃도 또한 전쟁 영웅이지만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제주로 입도하여 신으로 좌정한다.따라서 부대각이 땅에서 솟아난 제

주의 영웅이라는 점,중앙 권력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점,역

적으로 모함을 받는다는 점,입도하여 제주의 신이 된다는 점은 모두 이들과 동

일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조현설은 이러한 금상과 궤네깃도의 형상이 모두 중

앙에 의해 타자화된 남성권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닌 ‘타자성’에 주

목한 바 있는데102)따라서 부대각도 이와 유사한 ‘타자성’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대각은 금상이나 궤네깃도와는 달리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억

울한 죽음을 맞는다.즉,금상과 궤네깃도는 스스로 벼슬을 마다하고 제주로 입

도하여 영생을 누리는 신으로 좌정한 반면,부대각은 벼슬을 하고 입도하는 과

정에서 억울하게 살해되며 이 죽음을 통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이는 부대

각이 금상이나 궤네깃도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설의 주인공이

므로 중앙 권력에 의해 박해받았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하지

만 부대각은 죽음을 통해 신이 되는데,이러한 신격화가 ‘무쇠석갑(무쇠방석)’

화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화소는 송당계 본풀

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화소이기 때문이다.

송당계 본풀이에서 금상이나 궤네깃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스스로 중앙의

권력을 마다하고 주변부인 제주로 입도하여 신이 된다.그러나 부대각은 전쟁에

출정해 보지도 못하고 역적으로 간주되어 무쇠석갑을 타고 바다에 가라앉아 최

후를 맞게 된다.이러한 모습은 문국성과 궤네깃도,그리고 <평대본향당본풀이>

에 등장하는 ‘공주아미’,그리고 <송당본향당본풀이> ․ <세화본향당본풀이>

등의 ‘백주또’가 무쇠석갑에 담겨 바다에 띄워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이들은

불효를 저지르거나 태생적인 거식성(巨食性)으로 인해 무쇠석갑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즉,이들은 부모로 대변되는 기존 집단의 권력을 위협한다는 이

유로 무쇠석갑에 담겨 바다로 가게 되는데,이는 부대각이 중앙 권력에 위협이

102)조현설,「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18,한국고전여성문학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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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존재라는 이유로 무쇠석갑을 타고 바다에 잠기는 최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당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이 담긴 무쇠석갑은 부대각의 경우와는

달리 바다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이들은 무쇠석갑을 타고 바다에 떠다니며

배필을 만나거나,전장에 나가 장수의 힘을 과시하거나,제주에 도착해 신으로

좌정한다.즉,부대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무쇠석갑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을 의

미한다.본풀이에서 ‘죽음’으로서의 무쇠석갑의 의미는 주인공인 좌정한 신들이

아니라 그 신들의 부모에게 해당된다.

아방국은 강안도 어멍국은 철산도.어멍눈에 불효나고 아방눈에 불효나

고,무쇠설캅을 차 놓고 죽으라고 동바당에 내띄와불고,물나민 동바

당 든물나민 서바당 홍당망당 터 댕이단 천상배필이 신선또가 됩네다.

뱅듸알(평대리 아래)쉬는 모살(모래)들먹고 개로(浦口로)올르난 곱닥

 무쇠설캅을 신선또가 넘어가단 보난,이선.그 무쇠설캅을 봉가다가

안 보난 공주아미 공주부인이 이서,.“어딧 애기씨우꽈?”“강안도 철

산이우다.아방국은 강안도우다.어멍국은 철산이우다.이 내 일름은 공

주아미 공주부인이우다.”“어떤 일로 옵디까?”공주아미가 는 말이

“신선또가 천상배필이라 신선또를 산 오는 질이우다”“나가 신선또우

다”안 오란 천상배필이 됩네다.103)

위의 자료는 부대각의 고향인 평대리의 <평대본향당본풀이>의 일부이다.여

기서 공주아미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자 그 부모는 무쇠석갑을 짜서 바다에

띄운다.그러나 공주아미는 죽지 않고 평대리의 포구로 들어와 천상배필인 신선

또를 만나게 된다.위에서 분명히 부모는 공주아미가 “죽으라고”무쇠석갑에 담

아 바다에 띄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평대리에 도착해 신선또를 만난 공

주아미는 자신이 평대리에 온 이유가 “신선또가 천상배필이라 신선또를 찾아 오

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즉,부모는 잘못을 저지른 자식의 죽음을 의도한 것

이었지만 그들의 의도는 관철되지 않으며,무쇠석갑은 그들의 자식인 주인공의

103)진성기,『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1991,428～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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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따르고 있다.다시 말해,여기서 무쇠석갑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의 기

능을 수행하며 이는 기존의 집단에서 벗어나고자 한 주인공의 의도를 따른 것

이다.주인공들은 무쇠석갑을 통해 자신을 억압하던 부모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 애정과 업적을 성취하고 결국에는 신으로 좌정하

게 된다.따라서 이들 본풀이들에서 무쇠석갑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이자,이를

통한 ‘새로운 생존’이다.

반면 부대각의 경우는 무쇠석갑이 ‘죽음’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다.그

래서 일견 송당계 본풀이들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이들은 오히려

김통정 등의 제주 장수들이 무쇠방석,혹은 돌 위에 앉아 바다로 가라앉는 비극

적 최후와 더 깊은 연관을 지닌 것으로도 볼 수 있다.김통정은 삼별초의 난을

일으킨 역적이며 중앙과의 전쟁 중에 바다에서 무쇠방석을 타고 가다가 죽음을

맞는다.이러한 김통정의 최후와 부대각의 최후는 분명히 닮아 있으며 동일한

구술 전통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대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승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

를 점하고 있으며 전승 집단의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반면 김통정은

제주도 외부의 인물이며 뚜렷한 전승 집단의 상징도 될 수 없었다.특히 애월읍

고내리 본풀이의 경우 김통정은 오히려 당신에 의해 무쇠방석 위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당신의 적대자로 등장한다.양자의 차이는 극명하다.곧,무쇠석갑을

통해 초래된 부대각의 ‘죽음’은 사실 ‘주인공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점

에서는 김통정보다도 송당계 본풀이의 주인공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1

‘나부떠 죽어부러야 이 군사덜이 살아날 거니,죽어보자.’허여,죽젠 허연

옥황(玉皇)에 등소(等訴)등장(等狀)을 드는 게,“무쉐설캅을 내리와 줍

서.”방석을 떡 내리우난(내리니),물 우에 무쉐방석이 둥굴둥굴 뜨난,

그 부대각 하르방은 펏짝허니 그 무쉐방석드레 떡 앉아,그래도 물 알르

레(아래로)내려가질 아녀니(아니 하니),

“나를 누군 줄 아느냐.어서 물 알러레(아래로)인도(引導)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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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허여 서르르 허게 이제는 물 알러레 라앚아(가라앉아).104)

다른 본풀이들에서 무쇠석갑은 주인공보다 상위의 신이 강제로 동원한 것임

에 반해 부대각본풀이에서 무쇠석갑은 주인공인 부대각이 스스로 선택하여 내

려달라 요청한 것이다.부대각은 무쇠석갑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바라고 있으며 무쇠석갑은 주인공에게 소속되어 충실히 그 의도를 수행하고 있

다.부대각보다 상위의 신인 옥황은 무쇠석갑을 내렸지만 처음에는 부대각이 원

하는 대로 가라앉아 죽도록 하지 않는다.그러나 부대각이 물 아래로 인도하라

고 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라앉는다.이처럼 무쇠석갑은 송당계 본풀이에서처

럼 주인공보다 상위의 신의 의도에는 반하지만 주인공 신의 의도는 충실히 구

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쇠석갑을 통하여 부대각의 몸은 죽지만,그 희생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즉,여기서 무쇠석갑

은 여타의 제주 장수전설에서처럼 주인공 장수의 비극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신적 존재를 향한 또 다른 차원의

‘이동’이자 ‘새로운 생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생존으로서의 부대각의 죽음은 본풀이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전설에서도 이러한 신화소를 자유롭게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12

또 이제 그래 허다가 팔십이 이제 딱 그 할어버지가 전명(全命)이노

랜,당신 양으로 헌디,팔십이 되노난 이젠 가젠 해신디 그 저승서도 심

으래 와도 항상 못 심엉강 그 하르바지가.잡아가젠 와도 항상 못 심엉

가니까,이제는  세상을,이젠 올히가(올해가)천명이니까 올히  해

만 가와서 내년은 이제 나 갈길 가야 허겠다 해서 배에  시끄고 물

시끄고 이제 그 소선 삼대선,소선에 이젠 중동 우미소 안통 어염에(부

근에)배를,그 하르바지가 배를 노니까.그디 간 딱 나오니까 오늘 거

104)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앞의 책,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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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룩 은하 딱 끼고 랑비 살살 오다가 이제 그기서 딱 일뤠 두 개민

열 나흘 아니?십사일을 가당보면 그 안에 들어와지고,가당 보면 육지

안 강 그 안에 들어가지곡 해연.십사일을 이제 그 안에서만 도놀닥 도

놀닥 허단에 이젠 허난.나가 이제 세상을 떠비어야 이 해녀덜 강 벌엉

오지 경 안허민 나 하나로 이 해녀덜을 고생시킨다고.

이젠 하르바지가 방석을 안 앉았다가 배에 영 이렇게 보선 신고 영

핸 이렇게 앉았다가 확 이젠 배 안에,그 바닷가에서 ‘삥’허게 그 쇠방석

을 던지니깐 혼 멫 발까지 떠 가.쇠방석이 떠가니까 이 쇠방석이 집어

던져서 나 앞더레 돌아오면은 나가 거기 앚아가고 나 이 물 아래 라

앉을거고(가라앉을 거고)그냥 던진디 라 앚으면은 나가 아니 가질꺼

니까,이제 너네가 나 라앚으민 내부려두고 해녀벌이 가랜.경핸 말은

해서 하르바지가.확 해둰에 이젠 가신디 이렇게 편안히 앚았다가 쇠방

석을 탁 던지니까 이제 동글 동글 끄어.쫌썩 쫌썩 쫌썩 그 배 어염에

지 와.오니까 이젠 하르바지가 통대 하나 심고 맨 보선 창에 그 우

의 간 톡 허게 앚으니가,그 쇠방석이 뱅뱅뱅뱅 돌면서 그 알러레 소르

르허게 골라앉아 부러서.105)

위에서 부대각은 해녀들을 태우고 육지로 떠나는데 풍운조화로 인하여 발이

묶이게 되자 쇠방석을 타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부대

각 전설이 송당계 본풀이의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5)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부대각(2)」,『백록어문』11,백

록어문학회,1995,276～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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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는 제주도의 부대각이라는 장수에 관한 설화로서 아

기장수 설화의 독특한 변이형에 해당되는 작품이다.본고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의 성격 및 서사문학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이 설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부대각 설화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개괄하였다.여기에

서는 연구자가 채록한 새 자료 10편을 합하여 총38편의 부대각 설화를 유형,형

식,제목,연행 일시 및 장소,연행자를 밝혀 정리하였다.그리고 부대각 설화에

는 아기장수 유형,장사 유형,오뉘힘내기 유형,과거 급제 유형,원사 유형,여

걸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우선

전승자 집단의 양상을 살피고 전승 의식을 분석하였다.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는 본풀이와 전설의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전승되는데 본풀이는 심방과 집안

공동체의 전승으로서 심방은 계보 및 소속 지역과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사설

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리고 집안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씨족 집

단으로,남성보다 여성이 중심이 된 집단이며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

는 집단이다.이들은 본풀이의 연행을 통해 조상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씨족 집

단의 우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한편 부대각 전설은 구좌

읍의 마을 공동체 및 제주부씨라는 가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

는데,이 중에서 전승의 배경이자 증거물이 존재하는 평대리가 구심점이 되고

있다.그리고 부대각 전설의 연행자는 거의 모두 남성이며 집단의 대표이다.이

와 같은 전승 집단들은 모두 역사 전수의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각 설화는 전승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그

러나 현재 전승현장이 해체되면서 부대각 설화의 전승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전승현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

화가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구분되는 서사문학적 특징을 인물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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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1절에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

였다.먼저 아기장수가 ‘살해된 아기장수’,‘살아남은 아기장수’,‘달아난 아기장

수’,‘영웅이 된 아기장수’의 네 가지 형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살해된 아기장수’는 유년기에 날개가 잘려 죽게 되는 인물형으로,비극적인 현

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민중영웅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보여준다.두 번째로

‘살아남은 아기장수’는 날개가 잘렸을 때 죽지 않는 대신 영웅적 능력이 다소

상실되어 힘센 장사로 살아가게 되는데,이를 통해 아기장수가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또한 이 인물형은 ‘달아난 아기장수’를 원조자

로 동반하여 민중영웅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다.세 번째로 ‘달아

난 아기장수’는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날아가 자취를 감추는데,이는 제주라

는 주변부에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러한 현실을 전복시킬 영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

로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현실에서 다양한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는 ‘영

웅이 된 아기장수’유형은 전승자들이 부대각에게 성공한 민중영웅에 대한 기대

를 강하게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에서 등장하는 다

양한 부대각의 형상과 다채로운 결말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승자들이 구

체적인 맥락에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한편,부대각의 적대자는 중

앙 권력으로 일원화되어 있다.이는 주변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중심부이자 폭

력적인 국가 체제를 의미하며,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거부하는 유교식 통치 체

제를 상징한다.그리고 부대각은 이에 맞서는 제주의 영웅이자 무속 신앙으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정신적 뿌리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앙 권력의 통치제제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2절에서는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우선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제주와 서

울 간의 공간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이에 따라 제주는 민중

영웅의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그리고 서울은 성취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

다.또한 부대각이 영웅으로서의 큰 포부를 품고 주체적으로 탈향하는 장면과

결국 바다에 수장된 비극적 영웅의 모습으로 귀향하는 장면이 대립되면서 지배

체제의 속성 및 주변부로서의 제주의 한계가 폭로된다.한편,부대각은 공격 대

상을 한양의 조정이 아니라 ‘대국’으로 간접화시키고 있는데,이를 통하여 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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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대립 구조가 형성된다.여기에는 대국에 맞서는 한양의 욕망을 대리해 성

취시켜 주면서 동시에 제주의 한양 극복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성취하려는 구조

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3절에서는 갈래의 특성을 논하였다.먼저 부대각 신화와 부대각 전설의 상호

성을 살펴보았다.부대각 신화는 전설의 신화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자아와 세

계의 역설적 관계를 통하여 신화적 성격을 획득한다.그리고 이러한 신화적 성

격은 다시 부대각 전설에 영향을 준다.다음으로 부대각 설화가 송당계 본풀이

로 대표되는 제주도 당신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살폈다.이를 통하

여 부대각 설화는 송당계 본풀이와 영웅적 형상 및 ‘무쇠석갑’화소를 공유하면

서도 이를 변형하여 창조적인 해결책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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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대각 설화 채록본

① <부대각>(#3)

조사일 :2013.2.19.

조사장소 :제주시 서사라 장호다방

조사자 :김규래,윤준섭

연행자 :양창보(남,81)

원래 그 대각이라 한 사람이 장수였잖아.원래 고향은 어디냐문 구좌읍 평대.

부칩[夫家]에서 났는데 본래가 삼형제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공부도 제

대로 못 때고 한문이나 조금 공부허곡 그런 시절인데,열이 넘어가니까 제

주도는 농토지가 되어가지고 소나 말덜 방목하고 뭐 고런 거 대게 열두 때

허는데 부대각이 삼성제 중에 젤 작은아들이야.작은아들인데,그게 열 살이 넘

어가니깐 삼형제가 그 소나 말을 그대로 몰고 올라가는데,부대각 아버지가 이

놈들이 보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는 먼 데로 가서

지켜 보는거야.먼 데를 지켜보는데 가만히 아이들을 보니깐 삼형제가 여기서

소하나 가져가지고 던지면은 저디 가서 받고,여기서 던지면은 여기 가서 받고,

이건 사람으로 아니 무거운 건데 던지면 받고 그런단 말이야.이상하다 해가지

고 이제는 집에 오라서 혹시나 하고 누워 자는 놈들이나 몸이나 검사해 본다고.

보니깐 그 겨드랑이 밑으로 날개가 나온단 말이야.이것이 그냥 놨다가 큰일날

꺼나 불로 지져부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부대각 아버지가,인두라는 거 알어?

불에다 구워가지고 지져부렀단 말이야.지져부렀는데.

그띠 후에는 위엣놈들은 다 달아부르고(달아나버리고)막내만 집에서 사는데

여기서 성안106)드레(성안으로)오고 성안서 펏짝(펄쩍)날믄 평데드레(평대로)

그러면서,이제는 그런 거를 부대각 아버지가 알아가지고선,그쪽 우에는  살

두 살 막 먹어간에(먹어서)이 성안 오란서(와서)가만히 보니깐 집에다 도둑놈

들이 들었거든.소를 훔쳐갈(훔쳐가려고)이제 들어간.들어오니깐,이젠 안 되

106)성안[城內]:제주시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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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해가지고 날아가지고 집에 도둑놈들 잡았어.소는 두고 쫓아 내 두고 거기

서 있다가,

그 옛날 한양에서 이 국매[國馬]라고 하며는 아나?국마라 하는 것은 나라에

서 키우는 말.그것이 살아서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해친단 말이야.사람을 해를

주니깐 그거 잡아줄 사람을 아무나 사람이 있으면은 천금을 봉해 준다 그랬어.

천금만금을 다 봉해줄테니까 나오라 해가지고,이 부대각 하르방이 나와가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남산에 떡 앉아있더니 산에서 말이 그냥 막 허허하게 오라

가거든.게서 이제 부대각 하르방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너 사람을 몰라서야

되느냐,내가 누군 줄 아느냐,해가지고 하니까 말이 앞발을 딱 꿀르드래(꿇더

래).앞발을 딱 꿀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음부터는 그냥 가자,그러믄 잡아가

지고 관아에서 데려가서 저그 그 국마 잡아 왔습니다,하니까 그러냐고.해서

이제는 나라에서 천금상 만금을 딱 봉해 주니까 나 이런거 필요가 없습니다,이

거야.요구가 뭐야,군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야.만들어주면 어떠하겠느냐

하니까,대국을 쳐보겠다 이거야.대국을 한번 쳐보겠다 하니깐,군사를 딱 그젠

말을 해주니,배를 지어다가 배를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하니깐,스물아홉 척

배를 딱 놔.배 스물 아홉 척을 딱 허여 두고,그 배를 타고 대국을 치러 갔을

때 기왕에 가면 내가 죽어서 돌아올는지 살아서 돌아올는지 모르니깐 기왕에

갈 바에는 고향에 가서 한번 딱 돌아보고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선,제

주도를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성안 포구에서 배를 매 두고,너희들 군사들은 배

에 있어라 하고,부대각 하르방만 이젠 평대로 들어가가지고,산에다 참배를 하

고 조상들.

참배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저 작두를 놨다가 집안

멸망이 된다고 해서 밖으로 못나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뭐 평대 우에다 산

[墓]이 선조 그게 모신 산이 하나 있는데,산 그 멧 땅으로 조그만한 바우가 자

꾸 커.그 장군석.그러니깐 친족덜이 올라가가지고 그 바우를 부셔버련.부셔버

리니까 아이 그 영감이 대각 하르방이 이제는 제주시로 와서 배를 띄우라 배를

띠우라 하는데,부대각 하르방이 눈이 어두와부런(어두워져 버렸어).야 오늘은

이렇게 안개가 꼈으니까,눈이 안 보이는건 생각하지 않고 안개가 꼈다고 하는

거지.사흘도 있고 그 석달 이상이나 배에서만 살고 살아가니까,그 군사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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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 떨어져가고 경핸 하루는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안개 찐게(낀 게)

아니라 눈이 어둡구나,그제사 깨달아가지고 배를 돌려가지고 제주로 들어가.

나는 못 간다 해가지고 배를 돌려두고,그 하르방이 꿇어앉아가지고 하느님에

비었어.머를 소원을 했느냐 하면,무쇠방석,무쇠로 만든 방석 깔고 앉는 방석

을 하나 내려주세요,하니 하늘에서 방석이 떡 내려가지고 그 무쇠방석 우에 부

대각 하르방이 앉안.하르방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지휘봉인가,그 말

처럼 한번 때리니까,물드레(물로)쑥 들어갔는데,하르방도 쑥 드렁가부런.들

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건디(그런데)대각 하르방이 죽었댄(죽었다고)하니까,친족들이 그 우에다가

산[墓]이 하나 있는데 그디(거기)신체가 없는 산이 있어.그 산에 대각 하르방

혼만 불러다 놓고 묘를 써가지고 일년에 제를 지내 거기에.그 자손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하르방이 직접 자기 혈로 난(낳은)손자가 아니라.그래도 어떡

하냐.자기네 조상인데.겐(그래서)벌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부대각이라 이

러면은,어느 가집니까 믄,평대 자손이라 그래.이러면은 이집이 옛날 부대각

하르방이 이서난 집이로구나.그거 평대 부칩이가 그러한 유명한 하르방이 있었

다는,소위 말하면 전설이지.전설이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부대각

하르방은 본풀이가 들리지를 잘 않아.

② <부대각>(#4)

조사일 :2013.2.19.

조사장소 :구좌읍 평대리 고산옥 심방 자택.

연행자 :고산옥(61․ 여)(동참자 :김옥선)

조사자 :김규래,윤준섭

여기 평댄데,그 오라방도 기운이 장상[壯士]이고,누이도 기운이 장상게 나

서.나도 들은 말이라.나도 옛 할망들한테 들은 말인데,난 이빨 좀 한다고 해

부니까 말이 좀 이상케 들릴 수도…[조사자 :예,잘 들립니다.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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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대각 하르바님이,나라의 국매(國馬)가 저 서울 장안을,국매를 잡는

자는 기운이 장상이라,하도 해치니깐 그거를 잡는 자로 기운이 누게가 세었느

냐,그딧107)장수를 잡지 못하난 아맹해도(아무래도)여기 부대각 하르바님을 청

 거라.겐(그래서)제주 절도(絶島)로 부씨 부대각 하르바님이 기운이 장상하

다,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그렇다고 해.

국매를 죽였댄 허는 사람도 있고,거기 있는 사람이,옛날 말 는 것도 다

틀려.들은 대로 는(말하는)거니까.이 사름 저 사름 마을을 못 살게 군 그런

사람이 이서가지고 기운이 세니까 그 사람을 죽였든,그 국매를 죽였든,그 잡

으니까,

“너는 무슨 벼슬을 받겠느냐?”

“대각 벼슬을 받겠습니다.”

부대각,대각.게난(그래서)부대각 하르바님이라.

경핸에 그 하르바님이 와가지고 모든 정리를 고 방상108)에 다  일을 다

해놓고 서울을 올라가게 되니까,그 선후사공들 있잖아.막 뒤에 르는(따르는)

사람들.

그니까 이제 서울에서 는 말이,한양,옛날은 한양이라 했거든,서울을 보고.

한양에서 이제 는 말이,

“제주 대각 하르바님이 오면 우리는 못 산다,게니까 죽여불자.”

해서 이제 막 패 들러 오난(오니),

“나는 나 혼자 죽지,왜 선후사공들이 죽게 하겠느냐.”

겐 그 대각 하르바님이 무쇠방석을,거기서 준 거라.게난 무쇠방석을 탄(타

서)오고 무쇠방석을 탄 갈 때에,이제 그 선후사공라(선후사공에게),

“무쇠 방석을 래라(놓으라고 해라).”

겐 무쇠방석을 노랜 핸,물 아래 솔솔 아젼(가라앉았어),

“나 나 죽으면은 너네들은 다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랬댄 해여,그 하르바님이.그래서 몇 명을 위해

가지고,‘나 혼자 목숨을 죽어버리믄 너네들은 살지 안겠느냐.’그래가지고 무

107)그딧 :그곳의.서울을 말함.

108)방상 :일가붙이의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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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방석을 래와가지고 그 무쇠방석에 앚아서 그냥 죽어가지고 혼 불러가지고

여기 부칩이[夫家]서는 그 비석109)해 놓고.또 선줏단은 하도110)에 있고.게니

까 건 옛날 헛봉분인지,정말로 건져서 했는지는,거는 잘 몰라 나도 중간에 들

었기 때문에.그래가지고 헌 건데,[김옥선 :언니 본풀이 할 때 거 나오지 안

네까?거 허는 거 아니?]게 나오주게.[김옥선 :언니 게 되믄 거 는거?]

게.경행 막 이 본풀이도 이 사름 저 사름 다 틀리매.국매 죽였젠(죽였다고)

는 사람,거 하도 기운도 장상이고 동네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때렸젠(때렸다

고)는 사람,기운도 장상이고 그디서 막 쎈 장군을 죽였젠 는 사람.게니까

국매 죽인 사람은 제주도 고칩이[高家]고동지 영감이라고.[김옥선 :건 고칩이

서 나온 것꽈?]어,부대각 하르방.부칩이서.이데가.[이 건너도 부칩이잖아.]

응.경디,요즘엔 새 손들 몰라.우리는 옛날 할머니암페서(할머니에게서)

들으면서 전해져서 내려오니까,우리 일111)을 젠 하면,일월을 거느리젠 면

은,그런 높은 베슬을 해난 사람을 거느리젠 면은 우리는 알아야 되고,그 사

름들은 관여 없거든.신경을 안 쓰지게.우리같은 사름은 신경을 쓰지.게니까

나도 이디 큰 할망안테 들은 말이 틀리고,또 딴 사람안테 들은 말이 틀려.그

래가지고 나 일본에서 굿 때는 한동112)부칩이 사람들이 강 한동에서 굿 는

디,나가 물어봤거든,나가 잘못 거느리면은 안 되거든.내가 물어보니까 는

말이,이제 그 한양에서 막 너무 국매가 들언,막 저길 니까 경했댄 는데,

고치비 고동지도 국매를 죽였젠 애(해서)동짓베슬(동지 벼슬)을 내려완 글로

막 내려완 막 거든.나도 이거는 확실히 국맨지,기운 장상한 사람인지,인

지는 몰라.그건 그런 사람도 있고,또 국매를 죽였다는 사람 있고,또 저 고치

비 고동지는 국매를 죽여서 ‘뭔 벼슬을 겠느냐’난 ‘동짓벼슬을 겠다’,게

난 동짓벼슬을 받을 때에 고동지 영감 선훗사공 일월을 거느리거든?건디 나도

그 점에서 나 아는디까지만 말해주는 거.말해주랜 니까.게니까 부대각 하르

바님이 부칩이서 저 선조 산을 비석 세워놓고 했어.부칩이서.산도 다 헛봉분

109)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을 말한다.

110)하도 :구좌읍 하도리.

111)심방 일을 말한다.

112)한동 :구좌읍 한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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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옛날엔 사람 죽으면은 본뫼를 놓기 위해서 혼 불러가지고 무덤을 한 거.

그 한바당에서 죽었는디 어떻게…[김옥선 :게난,거기에도 게,이름난 그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석을 세웁든,한 뭐를 하든 하지.아무나 겅 할 수가 이

서게]게난 부칩이는 똑똑하잖아.그 하르방 신령으로 다.게니까.

③ <평대 부대각 하르방>(#6)

조사일 :2013.2.20.

조사장소 :구좌읍 하도리 고복자 심방 자택

연행자 :고순안

조사자 :김규래

이제,펭대 부대각 하르방 베슬은,부대각 하르방 부인이 아길 배니깐,아들을

밴 때는  임신해시카 해가지고 허는 게 을 잡아먹고, 밴 때는 아들 배시

카 해가지고 쉐를 잡아먹었어.그 부인이.경허니까 하르바지가 나니까 이 개

가 하나 더 려가지고 나왔어.경고 그 오누이가 키와가지고 김녕으로 해서

시집을 갔는디,부대각 하르방은 이 싸움을 허레 나오렌 하므는,나라에,오천명

군사를 내놓고 칠천 명 군사를 내노면은 쌈을 그렇게 잘했어.하르방이.싸움을

잘 해가지고 하르방을 이제 어느 장수라도 이겨낼 장수가 없었어.경니까 그

누님이 여자라도 싸움을 잘 해났대.게서 제주에서 서쪽에는 김녕이고,그난 그

디는 이 시집간 데고,펭대는 아들인디,게서 그 만장굴 있잖아,이디 만장굴

이,만장굴이 큰 단지 모살이라고 행 모살께(모래톱)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춘(東

村)에서 소춘(西村)에서 이제 나오랜 해가지고 핸 했는디 부대각 하르방이 나왕

싸움을 하는데,누님은 남자 옷을 입어가지고 가서 싸움을 니까 하르방을 앗

단(들러다)사람을 앗단 매다쳔 씨러지왔거든(쓰러뜨렸거든),씨러지우니까 하르

방이 져,게니깐(그러니까)세번째 하는 말이,왜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경니

까 영 베려보니까(보니까)자기 누님이거든.게니깐 하르바님 이길 장수는 그

누님이 이겨가지고 싸움을 했다여.경해서 부대각 하르바님은  날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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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가지고 부대각 베슬을 헤여서 한 조상이 있고.[조사자 :누님은 날개가 없

고 부대각 하르방만?]응,부대각 하르방만 날갤 돋앙 나왔댄 허주.게가지고 큰

베슬,부대각 베슬 해서 나온 조상이 있고.

하도 부칩이는,아기씨 난에 키웁젠 난,공들이멍 공들이멍 키웁젠 난,그

조상의 큰굿만 했어.큰굿을 하면 그 집이는,마지막엔 신임 하소령을 아.아

기씨 전상을 아.겡니까 아기씨 전상을 해서 삼 삼으면서 해서 꼬리 삼으면

서 아기를 아가지고 해서 공을 들이면서 살아온 집안이고.평대 부칩인 그렇

게 개돋앙 나온 부대각 하르방이고.굴동네 부대각 하르방은 부대각 하르방

베슬이 큰 뭘 해도 큰 뭐 허영 막 질진 안해.간단간단.[조사자 :동동네는 어

디?]동동네가 아니고 굴동네라고,굴동내광,그 부칩이 가지는 그 가지는 산신

책불이 이서.책불이라며는 정시,정시옌 허믄 산에 가그네 산터를 본다니 경허

연 허면서 허고 헌 부대각 하르방 베슬이고.책불이옌 헌 거는 엿날 책을 봐가

지고 이제같으며는 철학관 같은거.그런 식이라.철학관 같은거 해가지고,사주

를 글로 풀이해가지고 허는 부대각 하르방 베슬이 있고.부대각 베슬을 크～게

막 깊은 뭐가 없어.깊은 역사는.몰라.딴 데는 어떻게 될릉가 모르주마는 우리

구좌 관련은 서울에 가서 과거 핸 온거 뿐이고 과거 핸 와서 조상들 이렇게 정

성을 해가지고 했다 허고 궂헐 때는 부대각 엿날 삼 삼아가지고 이제 신임 하

소령 아가지고 아기씨 전상해가지고 꼬리삼으멍 핸 그 조상이고.또 저디는

책불이옌 헌 거는 정시,정시허고,정시는 나경파는 정시고,책불은 주를 판단

는 책불이 이서.그 책불 하르방,정시 하르방이 있고,게니까 이 구자 관련은

큰 깊은 부대각 하르방 역사는 베랑(別한)깊은 역사가 없어.부대각 베슬만 했

다,서울 상시관에 가서 부대각 베슬을 해서 나라에 와서 허곡 손들 어신 만

민 백성들 구명도식해서 았다 헌거 하고 그거 뿐이지.

[조사자 :전설같은 데 보면 평대 부대각은 날개가 달렸다가 잘리고…]개

를 짤라부니깐 그 할아버지가 죽었지.그것이 이녘의(자신의)사주에,말하자므

는 이,난 날 난 시에 그 서불암의 집에서 나온 건디 거 보기 싫잖아.경난(그

러니까)부대각 하르방이 저걸로 해서 나라의 군사들 내노면은 하르방이 나가면

은 그 싸움을 이경 오지만은 하르방이 안 나가며는 싸움을 못했지.경니까 한

국 일대 나사서(나서서)그 하르방이 칼을 일러서 싹 그걸 나 싸움을 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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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하르방을 이길 수는 어서 나서.경 해노난 그 개를 뿌러졌어.끊어진거

아니,뿌러지니까 그때야 하르방이 그걸 해서 이젠 그 하르방을 막 죽일라고,

역적으로 막 몰려가지고이,말하자면 엿날에는 역적역적 해가지고,역적에 몰려

가지고 하르방을 죽이젠 해 가니까 봉고파직해서 제주도 왔지.

[조사자 :날개는 어떻게 하다가?]날개는 뿌러졌어,뿌러졌어.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뿌러지니까.크게 헌 거지.경해서 역적에 몰려가지고

이제 같으면 막 당파싸움 하는거 가추룩,아무 때라도 옛날 조금 요망진 사람은

이 사람 죽이자～ 해가지고,그 시기지.경니까 누님도 여자로 나도 참 그렇

게 똑똑하고 싸움을 그렇게 잘 허엿어.어린 때라도.싸움을 잘 니까 여자가

말하자면 여자가 지집년,옛날에는 여자가 조금 차이 이서 났자나.올레 베껱디

로(바깥으로)나가지 말라,공부도 하지 말라,그렇게 해신디,부대각 하르방 누

님은 그렇게 싸움을 잘 하고 막 그냥 여자라도 막 남자 추룩(처럼)핸,막 경

댕겨나니까 그 동생하고 싸우면은 하르방이 지었어.젼 했는디 나라에선 부대각

하르방 나와서 싸움을 하면은 부대각 하르방이 이겼지.게난 부대각 하르방 이

길 장수가 있겠느냐,영 난에(하니까)지가,누님이,나가 가겠다고,나가 가켄

(가겠다고),하르방을 나아가서 이기겠다 허영 하니까,그럼 경 랜 핸,남

옷을 탁 하게 입어가지고 가서 싸움을 해서,한 번 두르매단 지고,두 번 두르

매단 지고,세 번째 딱 두르매단 지니깐 하르방을 딱 눌렸어.넌 나 이래도 나

를 모르겠느냐,겐핸(그렇게 해서)베레보니깐(보니까)누님이거든.아,우리 누

님이,누님밲엔 나를 이길 람이 없는데,우상다(이상하다)해가지고,아 누

님이 이서났구나,경해서,싸움을 해서 하르방이 지고 할망이 싸움을 이겨서 

고,하르방은 단보니까 개가 뿌러져부니깐 그 멩(命)대로 살아야 될 건디,

이녘 멩대로 살아야 할 건디,멩대로 못 살아서 부대각 하르방은 죽었지.

날개가 뿌러사 져신지,꺾어사 져신지 몰라.말하자면,역적으로 몰려서,잠 자

는데 와서 그걸 머를 해 뱄는가 그건 모르겠어.그 깊은 내막은 모르고.그 하

르방이 겅핸 해배니까,짤라가지고 돌아가셨는가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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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대각 전설>(#10)

조사일 :2013.2.20.

조사장소 :구좌읍 평대리 중동 마을회관

연행장 :김성화(79,남,평대리 노인회장),이규경(77,남),평대리 노인(이름 ․

나이 미상,남)

조사자 :김규래

김성화 :옛날에는,저희들도 어릴 때 들은 이야깁니다마는,부대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있었는데,그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부대각 겨드랑이에 날개가 이서가지고,그래서 이제 끊을라고 하니까,

끊어불려고 하니까,이제 그 부대각이 바다 쪽으로 날아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조사자 :아,날개가 잘

려서요?]

김성화 :날개가 짤렸는가?하튼,아마 몸이 무거워서 날아가다가 떨어졌는가

하여튼,그렇게 해가지고… 뭐,그 정도고.부대각의 후손들은 없고,그래서 부칩

이서(부씨 집안에서)그래도 자기네 조상들이기 때문에 저런 기념비113)라도 하

나 해 놓자 해가지고 전설에 의해서 일케(이렇게)해 놓은 거고.거기 보면은

내용이 대강 써 있지 않습니까?뭐 그 이상은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부씨 집

안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야 이제 저희 또래들밲에,그 이상 어르신들

은 나이가 많애서 돌아가셨기도 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젠 뭐 관심도 안 갖

고,그렇게 기 때문에,마을 그런 어떤 유래들 뭐 이런 것을 머릿속에는 넣어

두지 않고,그대로 이렇게 당(하다가)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이규경 :그것도 적어 져신가?부대각이 죽을 때는 여기서 뭐 핸에(해서),관

에서 잡으러 온댄 니까 도망을 가면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지치면은 바다

에 나가가지고 영(이렇게)봐야 돼서,거 뜨면은 좀 쉬엉갈려고,그렇게 생각해

서,뜨는 걸 가졍(가지고)날아갔는데,가졍 간 게 이런 그냥 돌멩이,돌을 그냥

가졍 온 거라.겐디(그런데)지치니까 바다에서 좀 쉬엉가젠(쉬어가려고)돌멩일

113)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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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거랜 놨거든.근데 가라앉아부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었젠,그런 얘기라.

김성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밤에 누워 자는데,겨드랑이에 보

니까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규경 :겅하난 정부에서가…

김성화 :이 사람은 큰 일을  사람이다,

이규경 :경 핸에 이제 잡으레 온 거주게.잡으레 오니까 도망 간 게 그렇게

해서 그냥 쉬엉가젠 한 게 이게 ,등돌(들음돌)을 들러메고 걍 가졍가분 게

(가져가 버린 것이)가라앚언…

평대리 노인(이름 미상):비석에는 그런 건 적어있지 안 해.

이규경 :거 전설이주.

김성화 :에,게난(그러니)하나의 전설인데.우린 그 정도밲엔 뭐…

평대리 노인 :그 전설도 있고,산[墓]에다가 돌이 두 개 나왔는데,하날 짤라

부니까(잘라버리니까)부대각이 죽었다는 전설이…

김성화 :아니,아니,건 날개고.

평대리 노인 :날개?게,전설이 여러 가지야.

⑤ <부대각과 범천총>(#13)

조사일 :2014.1.26.

조사장소 :구좌읍 한동리 마을회관

연행자 :오문봉(남,83,한동리 前노인회장)

조사자 :김규래

그 부대각이랜 헌 분은 이,그 사람이 뭐엔가 그,한동 살다가 막 팽대로 간

거 아는데 이,아주 그 힘이 장사고 이,옛날에 이 개에,여기 뭐 겨드랑이에

뭐,개 붙여 나났던 그런 사람이여.그니까 힘이 원체 세가지고서 이,나무,예

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잖아 이,저것도 뿍 뿍 거렇게 그 차력으로 뿍 뿍 그렇게

아주 그 사람을 걷잡을 사람이 어서 나서.게난 그 사름은 불의에만 항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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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그 자기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만 항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주.부대각이라고  사람이.그랬다고  전설이 내려오는

거주.그분이 힘이 그렇게 장대허고,그렇게 좀 아주 그,일반 사람들 지(말하

지)않고 특이한 사름이 살았다는 거주.

그리고 또 여기 이쪽이 범천총이랜 허는 분이,그 말 들은… 한동에 그거 (들

어본 적)없어?[조사자 :예,범천총도 있는데요.]그 분이 왜 범천총이라면 이,

눈이 범 같아가지고서 이,눈이 이렇게 영 트면은 말이야 아주 그 저 뭐인가 범

눈 이 사람헌티 허믄 사람이 아무도 그 자리에 쓰러져나서.게난 그 분이,옛

날에는 그 뭐인가 육지 그 소이수,거 도비상이라고 해서,에～ 것 라 표준말

로 뭐라고 하나,보부상,보부상과 또 이제 거러지가 상당히 많아서.거지.거지

라고 하지.거지가 옛날엔 동냥바치라고 하지,그것 많았거든 이.게난 그 범천

총네 있는 집에 들어간 거라 이.들어가서 이제는,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

까,해도 그 분이 대답을 안 핸거라 이.경핸 한 서너 번 소리치니까,거 누구냐,

행 눈 번쩍 뜨니깐 이,그냥 겁낭 똥을 싼 거라 옷에 이.겐 똥을 쌌는데,이제

는 그런 풀이 없어,제주도에는 올레 은 디 쐐기풀이라는 거 이서.그 저 쐐

기풀이라는 건 손으로 만지면 막 그 쏘여,벌 쏘인 듯이.게난 똥을 싸니깐 올

레에 도망와가지고서 이,옷 벗엉 쐐기풀로 이,그 뭐인가 쓰질 않했나 이,게니

까 그 항문이 말이야 막 그냥 말이야 게 뭐행 붉어떠지고 허니까,아이고

제주돈 사람 못 살겠다,겁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러고.

또 그 분이,지금 같으면 구좌읍장이지 이,게난 제주도 관덕정에서 회의를

할 적에,여기는 흉년이 들고,그분이 꾀가 많은 분이라.꾀가 많은 분이라노니

까,옛날도 세금을 많이 매기거든 이,그러니까 여기는 특히나 흉년 들고,구좌

관련행 흉년 들고,이렇게 허기 때문에,무시란 게 이서.느네는 모르지만은 우

리 세대에는 이,일제 말기에 식량이 없어가지고서 이,일본놈덜이 우리가 그

곡식을 예를 들어서 열 섬을,열 마다리를 우리가 허면은 말이야 이,아홉 마디

는 가졍가고 한 마디밖에 안 주거든.경핸 우리가 생계를 헐 수가 없어.그니깐

초근목피라고 생활했댄 허거든.초근목피 뭐이냐,풀초,나무 목 자거든.나무뿌

리,풀로 그렇게 생활했댄.그때 무시란 거 이서 밭에.그 뭇을 이제 아가지고

서 이,그것을 식량으로 대용했거든.겐디 뭇을 아무리 잘 아도 막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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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돗말로 막 야가지가 으지져 게,싫어.경헌디 그때 회의가 잇는 때 게 잘

아진 것을,그 뭐인가 일본말로 벤또라고 허는데,도시락,도시락을 두 개를

허 간 거여 이.게가지고서 이,물론 그거 꾀를 쓸라고 헌 것이지.게난 이제는

잘 익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집어먹어 가니깐 이,목사가 영 보니깐 상당히 맛

있게 먹고 있거든 말이야.그러니까 아 그 저 뭐인가,“구좌 범천총 거 먹는 거

뭐이냐?”겅행 보난 “예,뭇을 먹고 있습니다.”“거 뭇이 뭐이냐?”“하여튼 우리

식량이 없어 이걸 먹고 있습니다.”먹는 거는 상당히 맛있는 거,그걸 가졍오라

하니까,덜 아진 걸,더 쓰지 그거 이,그걸 갖다줬단 말이야.목사한테 갖다주

니까,아 입이  직 놓으니까 이,뱉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재우 그걸 삼켰거

든.경해가지고서 목사가 아 이걸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말이야.경허니까 범천

총이 허는 말이,“우리 구좌에는 이것지도 못 먹고 있습니다.다 기아 상탭니

다.”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비를 넘겨서 우리 읍민을 이렇게 했댄 허주.

[조사자 :부대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대각은 힘만 셌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그래서 그 당시에도,옛날에도 뭐인가 도적떼 깡패들이 많았지 이,

소위 그 일제시대에도,빨치시대 전의 막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말이야.그런

것을 제압하고 하여튼 부락에 평화를 가져왔댄 그분이 그렇게 헌 거라.[조사자

:깡패들 물리치고 뭐…]지금 같으면 깡패지,그 당시에도 그 도적놈들이 이섯

지게.남의 집에 가서 말이야 그 뭐인가,돼지 질르는 것도 훔쳐다가 잡아먹고

막 이런 깡패들이 옛날도 잇을 거라.지금 말로 깡패지,그때는 도적이랜 했잖

아.그런 것을 갖다가 부락에서 침입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다 방지곡,부

대각이,그렇게 의로운 일을 많이 곡 헌 사람이지.게난 그것을 자기가,그 기

술을,힘을 이용해서 남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부락을 지키고,안정을 위해서

그런 나쁜 놈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부대각이라.그래서,그분

이 보통 사람으로,사람이면서도,뭐 날아댕긴다는 이런 말지,이렇게 축지법

을 쓰고 그렇게 했다고.

[조사자 :나중에 죽었다는 내용은…]그 내용은 뭐 하여튼 죽은 내용은 우리

도 잘 모르겠어.뭐 저격당했단 말,뭐 혔단 말,허곡 니까 이.게난 그 사람이

죽은 것이,요기 그 형제가 이섰는데,여기 그 날개를 기냥 끄차부니까,그래서

그 죽었다는 말,그게 정설이라.여기 져드랑이에 옛날 장수덜 날개가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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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알면은 그 사람을 죽여야 돼나서 옛날엔.왜냐허믄 그런 사람들이 반혁

명,지금 같으면 일으킬카부댄,그래서 이 날개를 짤르니깐 그 사람이 죽었다

헌 말.[조사자 :누가 날개를…?]그건 나 자세히 몰르겠어.거기까지는.[조사

자 :부대각은 평대리에 있는 그…]응,거기도 아마 비석 있고 이,원래는 한동

출신이라났는데 평대가서 살았지.한동에서 나서,한동엔 부씨가 많주게.[조사

자 :옛날엔 평대랑 한동이랑 같은 리…]응,옛날엔 합쳐났는데 이젠 갈라졌주.

그래서 평대 지경이난,현재루 갈라지니까 평대 지경이니깐 거기 강 비(碑)가

세왔주.

⑥ <부대각 1>(#19)

조사일 :2013.2.13.

조사장소 :조천읍 선흘리 부봉룡 자택

연행자 :부봉룡(75․ 남,제주부씨종친회 부회장)

조사자 :김규래,현희숙

부대각이 쌍둥이라나서(쌍둥이였어).근디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이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날개를 끊어불고,보통 사람으로 만들지 안 하면은 살아남지

를 못한다,방법을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얘기를 허는데,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그 독주,독주를 해서 먹이면은 벨(別)한 장사도 잠을 잔다,게서 이제 형제를

술을 다 먹였거든,먹여가지고 잠을 재웠는데,그 날개를 도끼를 잘 갈아가지고

말이지 형부터 먼저 짤라시면은(잘랐으면은)할 건데 부대각을 먼저 짤랐단 말

이야,동생을.게니까 형은 조금 자랐으니까,컸으니까,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자기 날개를 짜르려고 하는 흉계가 있거든.그래서 이제 개를 쳐가지고 천장

에 붙었다 땅에 붙었다 이렇게 해서 범접을 못게 하니까,문 어떻게 열어서

뛰쳐나가부렀단 말이야.그런 전설이 있고,게 이제 부대각이 과거를 볼려고 서

울을 가는데,배에서 보니까 형이 있더라는 거야.형을 만났다는 거야.그래도

형이라고 얘기를 못 했다는 거야.그래서 성도 변해버리고 아마 그렇게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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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이 있어.게서 이제 부대각이 쌍둥이였다,그런 전설이 있어.

⑦ <부대각 2>(#20)

조사일 :2013.2.13.

조사장소 :조천읍 선흘리 부봉룡 자택

연행자 :부봉룡(75․ 남,제주부씨종친회 부회장)

조사자 :김규래,현희숙

부대각이 나서부터 상당히 힘이 장사였어.천총이 뭐냐,찾아보면 조선조 때,

훈련도감,군의영,어영청,총룡청,진무영 등에 속한 정 삼품 벼슬이라.(부천총

에 관한 전설 네 편이 수록된 『월간관광제주』를 펼쳐놓으며)네 편을 이제 해

논거야 여기.근데 이 외에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들어가지도 않은 말이

있는데,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고,자라갈수록 굉장히 힘이 셌단 말이여.그러니

까 아까 얘기한 말대로 제주 목사가 중앙으로 보고를 한 거야.굉장히 센 사람

이 나왔다고.잘못하다 역적이 될 수도 있고,그런다.그런데 그 왕궁 근처에 자

꾸 호환,호환이라면 호랑이가 자꾸 사람을 해친단 말이야.그러니까 이 호환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보내라고 말이지.거기 가서,이제 저기 하니까,

“니가 진짜로 산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느냐.”“아,염려 마십시오.맨손으로 잡아

오겠습니다.”그래서 이제 그 인왕산 호랑이를,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숨었다

가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왕궁에 가져다 바쳤거든.그러니

까 겸사복이라고 하는 벼슬이,세자를 지키는 벼슬이야.겸사복도 우리말 사전

에 찾아보라고.세자를 지키는 호위병인데,잘 니까,또 세자가 크니까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고,그래서 이제 그 겸

사복의 비슷한 벼슬을 만호 벼슬을 줘 가지고 제주로 온 거야.오는데 여기 이

제 그 내용이 써져 있어.목사가 간계를 써 가지고 손발을 묶으고 말이지,몸에

다가 돌을 달아서 바다에 수장시켜부렀단 말이여.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앞에

이제 미리 집에 연락는 배가 이제 평대로 들어오는데,먼저 들어오고,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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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각은 못 들어오지.그런 전설 아닌 전설처럼 내려오는 입장이 있고.그 옛

날에 무당들이 굿을  때 이 본풀이를 하는 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거야.

⑧ <평대리 부시흥 망사비>(#21)

조사일 :2013.2.19.

조사장소 :구좌읍 평대리

공(公)은 을나왕(乙那王)의 후예(后裔)로 세보상7대(世譜上七世)이신 평대파

(平垈派)선조(先祖)어모장군(禦侮將軍)휘열공지현손(諱悅公之玄孫)으로서 위

로 육대(六代)에 걸쳐 어모장군(禦侮將軍)벼슬에 오른 무가(武家)의 혈통(血統)

을 이어 고어모장군휘경필공(考禦侮將軍諱景弼公)과 숙부인(淑夫人)김해김씨(金

海金氏)사이에 장남(長男)으로 출생(出生)준골(俊骨)이 역발산기개세(力跋山氣

蓋世)하여 후세(后世)사람들이 부대각(夫大脚)이라 칭송(稱頌)하고 이 고장의 수

호신(守護神)으로서 봉송(奉頌)되어지고 있다.공(公)은 서기(西紀)1678년(一六

七八年)숙종4년(肅宗四年)에 문무과(文武科)제1위(第一位)로 급제(及第)겸사복

장(兼司僕將)이 되었으며114) 훗날 조정(朝廷)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만호(萬

戶)를 제수(除授)하다.그러나 당시(當時)제주목사(濟州牧使)는 공(公)의 6대조

(六代祖)인 어모장군휘유겸공(禦侮將軍諱有念公)의 묘(墓)가 식산봉정상(食山峯

頂上)에 있는 장군석(將軍石)과 대면(對面)하여 희세(稀世)의 대장군(大將軍)이

탄생(誕生)한다는 설(說)을 믿고 군사(軍事)를 보내어 장군석(將軍石)을 자르고

뭇사람들이 경외(敬畏)하고 있는 공(公)을 제거(除去)할 것을 시도(試圖)하던 중

공(公)의 경관직(京官職)을 떠나 명월만호(明月萬戶)가 되어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암계(暗計)를 써서 수장(水葬)시켰다고 한다.공(公)의 신임칙지(新任勅旨)를

갖인 종자(從者)의 배만이 평대리(平垈里)중동(中洞)선입포구(船入浦口)에 도

착(倒着)공(公)의 배를 기다렸으나 끝내 행방(行方)이 묘연(杳然)불귀혼(不歸

114)『무오정시문무과방목(戊午庭試文武科榜目)』에 따르면 부시흥은 숙종 4년의 무오(戊

午)정시(庭試)을과(乙科)에서 1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따라서 “문무과 제1위”라는 비

석의 기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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魂)이 되시다.그 애석(哀惜)한 사연(事緣)과 공(公)의 위덕(威德)을 그려 서기

(西紀)1937년(一九三七年)윤3월(閏三月)이곳에 한시(漢詩)로 망사비(望思碑)를

7대손(七代孫)행송(幸松)근지(謹誌)로 후세(后世)에 전(傳)하다.

英姿軒昻士兼與裘

望高北斗溢流南州

位經方伯名耀千秋

水宮寥寥塵夢悠悠

江魚難塡天地爲愁

追遠感慕一片龜頭

해설(解說)

영용(英勇)한 자태(姿態)우뚝 뛰어나 벼슬을 겸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명망(名望)은 북두칠성과 같아 은택(恩澤)은 남주에 넘쳐흘렀다

벼슬은 한 고을을 다스리어 이름은 천추(千秋)에 빛났네

공(公)이 잠든 바다는 고요하기만 한데 세상 어지러운 꿈은 끊이지 않네

영혼이 바다에 잠들어 평안치 못함으로 온 세상(世上)모두가 슬픔에 잠겼네

훗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마음을 한조각 비석에 세우다

오호(嗚呼)라 한라(漢拏)의 정기(正氣)뻗어내려 대평원(大平原)을 형성(形成)한

평대리(平垈里)망망대해(茫茫大海)넘어 수평선(水平線)을 바라보며 공(公)께서

웅비(雄飛)의 나래를 펴고 대한대부(大韓大夫)의 기상(氣象)을 만천하(萬天下)에

떨치던 일을 아로새기며 못다 이룬 천추지한(千秋之恨)을 후예(後裔)들에게 전

승(傳承)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제종(諸宗)의 미성(微誠)과 재일본(在

日本)7대손(七代孫)대철(大哲)의 숭조상문지사상(崇祖尙門之思想)및 감모(感

慕)의 지성(至誠)으로 마손(磨損)된 비(碑)를 고쳐세우고 길이 추모(追慕)하나이

다.

?비(?碑)6대손(六代孫)만실(萬實)근수(謹竪)서기(西紀)1990년(一九九0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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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庚午)청월(淸月)

회장대윤(會長大允)총무소윤(總務昭潤)근찬(謹撰)

평대리(平垈里)부씨종친회(夫氏宗親會)근수(謹竪)

⑨ <하도 부대각 하르방>(#35)

조사일 :2013.2.20.

조사장소 :구좌읍 하도리 고복자 심방 자택

연행자 :고복자

조사자 :김규래

하도 진올레115)부대각 하르방이 옛날에 베슬하기는 부대각 베슬은 서울 상시

관에 강 과거를 허난 그 부대각 하르바님이 부대각 베슬을 해서 하도리에 입도

를 햇어.하도리에 입도를 허고 입도를 허니까 엿날엔 종하님이 있었어.말하자

면 종하님이 있어서 이제 종하님은 종하님도 있고 그 정월이 이월이 삼월이 

월이 오월이 아 시월이까지,정월에 오니까 정월이,이월에 오니까 이월이,삼월

에 들어오니까 삼월이,사월에 그 날 때 대로 이제 그 종하님이 그 집안의 종으

로,시월이까지,시월달까지 들어오니까 계서 그 정월이,이월이,삼월이,월이,

시월이까지지.그 종하니가 이서났고,그 하르바님이 가묘를 이서나서.옛날에는

큰 가묘,우판이라고.부대 집에는 우판이 그 옛날 벼슬해 난 그 문채가 그 대

대로 내려오는 채갑이 이서나서.경해서 그 하르바님이 가묘를 모시고 우판을

모시고 종하님을 부련 사니까,그 아기씨가 아기가 났는디 하도 공들이멍 외

아기를 나서.외아기를 나서 막 공들이멍 공들이멍 키와가지고 하다보니깐

그 아이가 열 다섯이 넘으난,일러부러가지고,아기를 일러부러가지고,어떵하면

조코(좋을꼬)해가지고 그 수장님하고 수하님하고 그 밖에 종하님,아기씨 킵는

여자 종하님을 막 아도 이제 질 못한 거.질 못하니까 엿날에 큰굿을 했

어.큰굿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씨 젠 단 보니까 이제 엿날엔 삼이,삼 삼는

115)하도리 내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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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초신(짚신),신발,초신도 삼고 엿날에는 그 종들이 케가지고 막 아기씨 

는다고 이제 막 삼 삼으면서 이제 꼬리 감으면서 그 삼을 삼아가지고 아기씨를

그 집에 아가지고 살단(살다가)그 아기씨가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살면서 이

제 이 세상을 하직핸 죽었댄(죽었다고)허주게(하거든).그 아기씨 일당하고 집

안에서 뭐하고.

부대각 하르방은 엿날 과거를 해가지고 부대각 벼슬 핸에,외지 베슬하고 내

지 베슬하고 현감 부대각 베슬을 해서.부대각 베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서 살다가 구향(故鄕)으로 이제 나이들어 가니까 그 집안이 막 부재로 살았어.

부재로 사니까 그 하르방이 자손대에 그 굿을 멧 년 한 번 썩 굿을 햇주게.굿

을 하면서 이제 손들 펜안하게,이제 같으면은 궂인(궂은)운이라도 막아줍센

해가지고,그 조상을 우협는 거야.게난,하르방이 나죽거들랑 삼년 일테에 오

년 일테에116)그 조상을 잘 눌립성117)가묘 몰던 조상도 잘 거느려주곡,수하님

의 종하님들을 잘 해서 너네들,이루제라도(나중에라도)종이라고 해가지고 너

무 부리지 말고 종이옌(종이라고)해가지고 너무 궂할(궂게)허지 말아서 잘 해

서 이제 이루제라도 겡해야(그렇게 해야)자손 대에,그럭허게(그렇게)산다는

거는 부재로 산다지,부재로 살 거니까 나 돌아가고 되고되나118)너희들랑 잘

영해주라,해서 그 하르방이,부대각 베슬을 해서 종하님 거느리는 조상이고.

⑩ <시흥리 부대각>(#37)

조사일 :2014.01.26.

조사장소 :성산읍 시흥리 경로당 앞

연행자 :현무행(남,77세)

조사자 :김규래

(조사자가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부대각 이야기를 청하자)부대각은 아

116)삼 년 일테에 오 년 일테인 :삼 년에 한 번이나 오 년에 한 번.

117)본풀이에서 조상들이 잘 놀고 가도록 하는 것을 말함.

118)나 돌아가고 되고되나 :나 죽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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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그 저 부칩이에서 기운 센 사람은 있긴 있었는데,그건 할머니라.그래서

우리 각 부락에 영 들으는 돌들 있잖아게.기름돌이라고 이서이(있어).그걸 잘

들러.지금도 우리 리사무소 앞에 그 돌이 있는데 그걸 잘 들르기 때문에 그래

서 부대각이라고 는데,큰 그런 뭔 없고,여자라,여자.[조사자 :아,여자에

요?]응.동네 사람들이 그걸 영 들를라고 하니까,못 들르잖아게.힘이 없어가

지고.그래서 그 할머니는 물,물허벅,있잖아.물허벅 져가지고 그걸 들어서,그

래서 그게 전설로,힘 센,해서 역돌리.보통 사름 치고는 여기 시흥리 사람들이

힘이 셌주게.엿날에.게난 역돌리라고 했는디.(벽에 손가락으로 힘 력(力)자를

쓰며)힘력 자하고 (이름 돌(乭)자를 쓰며)돌.[조사자 :여기 원래 심돌이라

고…]아 게,심돌이 그거라.힘이 역돌리라.힘 력.역돌리주게(역돌리거든).게

난이(그러니까)부대각,부대각,경(그렇게)거라.여자주게(여자거든).본래는

할머니라.부칩이라.부칩엣 메누리라.[조사자 :아,며느리요?딸이 아니라?]

응 메누리.강윤.강윤이라.그 손지는 살아 있어.

⑪ <시흥리 부대각>(#38)

조사일 :2014.01.26.

조사장소 :성산읍 시흥리 부종식 씨 자택

연행자 :현무행(남,77세),부종식(남,83세)

조사자 :김규래

현무행 :잘 아(말해)줍서(주세요).부대각이랜(부대각이라고)하난에(하니

까)부대각이 아니라 강윤 할머니옌(할머니라고).

부종식 :강윤 할머니가 아니고 강명돈(姜明敦).

현무행 :강명돈이?이름이 강명돈?

부종식 :응.

현무행 :겐 잘 아 줍서게.물허벅 져그냉(져서)어떵어떵 했는지.할머니,

심돌,저 기름돌,허벅,할머니가 지었으니까,이러저러 했다,자초지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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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게난(그러니까)우리 증조 할머… 우리 할아버지의 모친 될 거지이,

증조 할머니니까,그 할머니가 요기 성 강씨(姓 姜氏)네 할머닌디,[조사자 :여

기 사시던 분이세요?]응.짝에(이쪽에),짝에.

현무행 :아니아니,돌아가셨주게.

부종식 :돌아가셨주 그 때.겐디 그 기서 그 우리 증조할머니가 이 허벅,

허벅이옌 믄 알아질 건가?[조사자 :예,예,알죠,물허벅.]그거 지언에 이제

아맹해도(아무래도)우리는 어린 때 들은 말이라노니깐 물을 진 양 했는지 물

안 진 양 했는지 모르지만은,물허벅 진 양 그 돌을 끗(번쩍)들런에(들어서),

기,기, 집 지선(지은), 뒤에 집이 논밧이라 났는데,그 옆에 놀다가

그어기서 “에라,그까짓 것 못 들럼시냐(들고 있냐).”멍 끗 들런에 앗이다

(가져다)(휙)그레(거기에)던지난에(던지니)그렇게 힘이 셌댄해.(웃음)

현무행 :게난이,강명돈.당조(當祖)할머니는 강윤이고,증조 할머니는 성 강

씨. 강명돈.그 할머니가 심돌.기름돌이랜 해.기름돌.기름돌을 물허벅 진

챠로,여러 사람이 드는데 못들으잖아게.나 저기서 이야기하듯이.게니깐 그 할

머니가 물허벅 진 채로,들어서,던져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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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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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aby Warrior-typeBoodaegak folktale,which isa story abouta

warriornamed Boodaegak,isidentified asa uniquetypeofa variation

amongtheBabyWarrior-typefolktales.Byexaminingthefeaturesofthe

tradition of the Baby Warrior-type Boodaegak folktales, and its

characteristics ofthe literary narrative,this thesis aim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ofthisfolktale.

Priortostudyingthisfolktaleindepth,Ibeginwithageneralsummary

whichintroducesthetypesofBoodaegakfolktales.Includingthe10piecesof

new material,whichwereselectedandrecordedbytheauthor,atotalof38

piecesofBoodaegakfolktalesweresummarized.22BabyWarrior-typepieces

outofthe38werelaterconfirmedasthesubjectofresearch.

In chapter2,thefeaturesofthetradition field ofBaby Warrior-type

Boodaegakfolktaleswereseparatelyobservedintwogroups:theaspectof

traditioncommunityandtheconsciousnessofthetraditioncommun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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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Warrior-typefolktaleshavebeenpasseddownintotwopartswhich

are Bonpuriand legends.While Bonpurirefers to the tradition ofthe

Shimbangandthehouseholdcommunity,legendsaretraditionsofavillage

communitycalledGujwa-Eup,andthefamilycommunityoftheBoofamily

from Jeju.Shimbang isaprofessionalperformerforBonpuri,whichmay

affectthe story thathave been retained by the genealogy,region,and

individualpersonality.Thehouseholdcommunityisaregionalbasedclan,

which demonstrates characteristics of a life community and is

female-orientedandalsosharesfaithtowardstheirancestors.Ontheother

hand,villagecommunitiesandfamilycommunitiesaremale-orientedandthe

representativepersonofthefamilyleadsthetradition.Suchtraditiongroups

exhibitastrongsensefortransmittingitshistoryandalsoattempttobuild

anidentityofatraditioncommunitybasedontheBoodaegakfolktales.

Inchapter3,IhaveanalyzedfeaturesoftheliterarynarrativeoftheBaby

Warrior-typeBoodaegakfolktalesinthreedimensions:characters,structure,

sections.Inpart1,Ihavediscussedthetraitsofthecharacters.Particularly,

Ihaverevealedthatthebabywarriorwasdiversifiedinto4differentforms:

amurderedbabywarrior,ababywarriorthatsurvived,ababywarriorthat

escapedandababywarriorthatbecameahero.Thesevariousformsofthe

babywarriorplayacomplementaryrolewhichhelptransmitterstoreason

realityinaconcretecontext.Moreover,italsohascontributedinclarifying

thattheenemyoftheBoodaegakhasbeenunifiedasacentralpower.The

centralauthorityreferstotheviolentgovernmentsystem andsymbolizesthe

Confucian ruling system which refusestheshaman faith ofJeju Island.

Boodaegak,inthiscontext,isaherofightingagainstthecentralpowerand

alsosymbolizethespiritualheritageofJejuIsalndwhichisoftenwellknown

foritsshamanfaith.

In part2,Ihave analyzed the structuralfeatures.Primari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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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daegakfolktales,Ihaveclarifiedthatthechronologicalstructureofthe

herowascloselyrelatedtothespacemovementbetweenJejuandHanyang.

Likewise,JejuwasaplaceofbirthanddeathwhileHanyangwaspresented

asaplaceforaccomplishmentwhichin turndisclosedthefeaturesofa

governingsystem aswellasthelimitationsofJejuasaperiphery.Onthe

otherhand,Boodaegakisindirectlyshowingthatthesubjectforattackwas

againsttheGreatPowerinsteadofthegovernmentofHanyang.Asaresult,

thishasformedaconflictingstructurewhichhasbeenshapedintoamultiple

narrative.ThisinturnaccomplishesHanyang’sdesiretostandagainstthe

GreatPowerinasubstitutingmanner,andinherentlycontainsastructural

strategyintryingtoachieveJeju’sdesiretoovercomeHanyang.

Inpart3,Ihavedealtwiththecharacteristicsofsections.Firstofall,I

havelookedatthereciprocalityoftheBoodaegakmythsandtheBoodaegak

legends.TheBoodaegakmythsareexampleswhichdisplaythemythicization

oflegendsfrom whichamythicalpersonalityisattainedfrom aparadoxical

relationshipbetweentheselfandtheworld.Suchmythicalpersonalitiesmay

influencetheBoodaegaklegends.ThenIhaveobservedtowhatextentthe

BoodaegakfolktalesandtheJejuDangmyths,whicharemostfamousforits

SongdangBonpuri,havehadamutualinfluenceoneachother.Ihavefound

thattheBoodaegakfolktalessharetheflow oftheSongdangBonpuri,and

theform ofitsheroanditsstorysegmentofironstonebox.Yet,partsofit

weremodifiedwhichlatercontributedtorevealingacreativesolution.

Keywords:Boodaegakfolktales,BabyWarrior,Jejuhero,Josangsinbonburi

StudentNumber:2011-20002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2. 연구자료

	Ⅱ.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
	1. 전승자 집단의 양상
	2. 전승자 집단의 의식

	Ⅲ.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성
	1. 인물의 특성
	1) 네 가지 형상의 아기장수
	2) 중앙 권력과 대립하는 아기장수

	2. 구조의 특성
	1) 공간 이동과 결부된 영웅의 일대기 구조
	2) 중층화된 대립 구조

	3. 갈래의 특성
	1) 부대각 신화와 전설의 상호성
	2) 부대각 설화와 당신화의 상호성


	Ⅵ. 결  론
	* 부록: 부대각 설화 채록본
	* 참고문헌
	* 영문초록(Abstract)


